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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사업결합-A guide to IFRS 3”번역에앞서

이 책은 2005년 유럽자본시장에서의 IFRS 의무적용과 관련하여, 저희 법인과 제휴관계에 있는 딜로이트의“Business
Combinations - A guide to IFRS 3”을 번역한 것입니다.

세계는 경제, 문화, 사회적인 면에서 빠른 속도로 Global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IFRS는 EU (European Union) 국가간 경제
적 통합의 일원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유럽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회계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기
업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신뢰성 증대를 위하여 110여개 국가에서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FRS의 도입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특히, 해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FRS의 도입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 경쟁
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07년 3월 IFRS의 도입에 대한 Road Map을 발표하였으며,
기업 및 정부가 IFRS 도입에 따른 급박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Road Map에 의하면
모든 상장회사는 2011년까지 IFRS를 도입하여야 하며, 선택적으로 2009년부터 조기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들은 IFRS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책을 번역한 목적은 이미 IFRS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IFRS적용시 가장 복잡
하고 중요한 회계처리라고 할 수 있는 사업결합, 즉 연결 회계처리에 있어 실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발간한 다른 책들과 함께 이 책이 IFRS라는 거대한 숲속에서 작은 길잡이가 되어 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이나 IFRS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저희 법인의 IFRS 서비스그룹의 신용
인 대표, 이길우 전무 또는 조성만 상무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 승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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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IFRS 3‘사업결합’은 IAS 36‘자산손상’과 IAS 38‘무형자산’의 개정과 함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첫번째 주요 과제
를 완성하고, 사업결합을 위한 회계처리에 사용될 일관된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IFRS 3은 사업결합거래에 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IFRS 3
의 중요한 과제는 사업결합과 관련된 IFRS의 회계처리를 US GAAP의 회계처리에 가능한 한 가깝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차이
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진행중인 Phase II 프로젝트가 나머지 차이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ASB는 기준서와 더불어 넓은 범위의 적용사례를 공표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다뤄진 많은 내용들은 IASB의 적용사례를 보완하
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업결합의 모든 유형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은 새로운 IFRS가 발행되거나 국제회계기준해석
위원회(IFRIC)의 IFRS 3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이슈나 의문사항들에 대해서는 딜로이트의 전
문가들과 상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책에 대한 업데이트는 딜로이트의 웹사이트인 www.iasplus.com 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IFRS 웹사이트인
www.iasplus.c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FRS 3을 적용함에 있어 이 책자가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Ken Wild
Global Leader, IFRS
Deloitte Touche Tohmatsu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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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활용에관한안내

여기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귀하의 이해 증진 및 참조를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포함한 Deloitte Touche Tohmatsu와 그 회원사/관계회사는 회계 또는 기타 전문가 자문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이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전문가 자문 등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또
한 귀하의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어떤 의사결정의 기초로 사용되어서도 안됩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포함한 Deloitte Touche Tohmatsu와 그 회원사/관계회사는 이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초래될 어떤 손
실에도 책임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이 자료에 IFRS의 관련 규정을 충실히 포함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정 상황에 기초한 전문가적 판단이 불가피하
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그러한 판단의 문제에 대해 소상히 다루고 있지 아니
합니다.

이 자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회원사인 Deloitte Touche Tohmatsu가 2005년에 EU국가에서 IFRS와 관련하여 2004
년 8월에 발간한 자료를 번역한 역서입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2007년 초까지의 IFRS개정 내용 중 일부를 번역시 첨가하
여 반영하였지만 전체 개정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2005년 이후의 IFRS 제/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자료의 내용은 Deloitte Touche Tohmatsu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모방을 일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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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입

사업결합회계에 관한 적절한 방법론에 관하여,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기관, 정보이용자 및 재무제표작성자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IAS 22‘사업결합’은 사업결합에서 지분통합법이나 매수법을 허용하였었다. 지분통합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호
주, 캐나다 및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회계기준 제정기관들이 내린 의사결정을 고려하여, IASB는 IFRS 3‘사업결합’을 공표하였
다. 그 결과, 사업결합은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를 취득일에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매수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2004년 3월에 공표된 IFRS 3은 1998년에 공표된 IAS 22 '사업결합'을 대체하였고, IAS 36 '자산손상'과 IAS 38 '무형자산'이
개정 공표되었다. 이러한 기준들의 개정은 주로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되어 있다.

사업결합의 특정 주제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IASB는 2004년 중에 Exposure Draft를 발행할 목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Phase II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Phase II 심의과정에서, 취득시 우발부채의 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재검토와 소수주주지분으로
분류될 금액의 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무형자산과 우발부채의 확인과 평가, IAS 36의 손상검사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되는 적정한 가정의 결정 및 IAS 38에 따른 무형
자산 내용연수의 결정을 포함하여, IFRS 3을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들은 기준을 적용할 때 필요
한 정보를 얻기 위해 평가전문가의 이용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IFRS 3은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것에 관해 제한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책의 section V에서는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일반적
인 방법론과 그러한 방법론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관련한 요구사항들이 언급되고 있다. 기업들은 먼저 기준에서 요구
되는 평가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즉, 채용과 내부평가전문가의 개발을 통해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IFRS 3은 기존의 IAS 22에 포함되었던 공시요구사항들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 책의 Appendix B에서는 IFRS 3의 공
시요구사항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제공된다.

이 책은 IFRS 3의 주요한 특징들을 개관하고, 독자들의 기준적용을 돕는 적용사례를 제공한다. 이 책은 현재 존재하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IFRS 3 적용과 관련된 더 나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FRS 3의 적용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정
이슈 및 구체적인 의문사항들에 대하여 Deloitte 전문가들과 상의하실 것을 권장한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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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FRS 3요약

A. 적용범위

사업결합의 식별
IFRS 3은 사업결합을 별개의 기업(Entity)들 또는 사업들을 한 보고 실체로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거래가 IFRS 3에 의해
회계처리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은 취득하거나 인수된 항목들이 사업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IFRS 3에서 사업(Business)은‘

(a)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또는
(b) 보험계약자나 참여자에게 직접적이고 비례적으로 원가를 감소시키거나 기타 경제적효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되는 활동이나 자산의 총체적 집합’으로 정의된다.

기업이 특정자산그룹을 취득하거나 사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법적 실체를 취득하였다면, 그 거래는 사업결합으로 회계
처리해서는 안된다. 법적 실체의 매수 그 자체가 사업결합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의 자산만이 법적 실체에 포함
되어 있으면, 이 실체의 매수는 사업결합보다는 자산의 취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다음 유형의 거래들은 일반적으로 사업결합의 정의에 부합한다.

• 기업의 활동에 관한 모든 자산, 부채 및 권리의 매수

• 사업의 정의에 맞는 기업활동에 관한 일부 자산, 부채 및 권리들의 매수

• 자산, 부채 및 결합된 사업 활동들이 포함되는 새로운 법적 실체의 설립

기업이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집단을 취득한다면, 취득된 자산집단의 원가를 상대적인 공정가치에 따라 자산집단의 개별적
으로 식별가능한 자산에 배분해야 한다. 만약 거래에서 영업권이 발생하면 거래는 정의에 의해 사업결합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
에 따라 사업결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을 자산과 부채의 집합을 포함하는 거래들이 IFRS 3의 범위로 포함된다. 그러나, 영업
권의 발생만으로 거래가 사업결합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포함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정확하게 결정되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이나 사업을 통합하는 것은 현금의 지급, 주식발행, 부채의 인수 및 사업의 취득에 대한 교환으로 인한 다른 자산의 희생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업인수 대가의 유형이 그 거래의 사업결합여부에 관한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예시 A - IFRS 3 적용범위 내의 거래

기업 A는 정상적인 제품제조활동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구입했다. 이 거래는 취득된 활동과 자산이 IFRS 3에
의해 사업을 구성하기 때문에 IFRS 3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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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예외조항
적용범위는 사업결합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4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로, IFRS 3
은 별개의 기업이나 사업이 합쳐져서 조인트벤처를 형성하는 사업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IFRS 3은 거래전과 후에 동일지배(Common control)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간 사업결합에 적용되지 않는다.‘동일지
배 하의 기업이나 사업간 사업결합’은 기준에서‘동일당사자(Party)가 모든 결합참여기업들 또는 사업들을 사업결합 이전뿐만 아
니라 이후에도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이러한 지배가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의 사업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거래
가 동일지배 하의 기업간 거래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당사자들이 관계된 모든 사실과 계약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이 동일
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동일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들간의 사업결합에 IFRS 3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른 회계정책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
정과 오류의 변경'에 있는 회계정책선택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2004년 3월에 공표된 IFRS 3은 그 적용범위에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했다.

• 둘 이상의 상호실체(Mutual entity; 투자자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험계약자나 참여자에게 직접적이고 비례적
으로 원가를 감소시키거나 기타의 효익을 제공하는 상호 보험 회사나 상호 조합과 같은 기업-역자주)간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 하나의 보고기업실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개별기업이 소유지분의 취득 없이 계약상으로만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2004년 4월, IASB는 IFRS 3 사업결합에 대한 수정안[계약상으로만 하는 사업결합 또는 상호실체간 사업결합(Combinations
by contract alone or involving mutual entities)]을 공개초안으로 발표했다. 동 공개초안은 이러한 거래에 매수법회계를 적
용하는 중간단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종안은 Phase II 사업결합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
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예시 B - IFRS 3 적용범위 밖의 거래

기업 B는 정리중인 회사의 컴퓨터나 전화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하드웨어를 구입했다. 이 거래에서, 하드웨어 그 자체
는 통합된 활동과 자산집단으로 간주되지 않고, 넓은 범위의 다른 자산(소프트웨어)과 서비스(설치 및 계속 제공되는 서
비스)가 없이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나 원가감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동 거래는 IFRS 3 범위 밖에 있다. 이 거래
는 각각의 공정가치로 자산의 취득으로 회계처리한다.

예시 C - IFRS 3 적용범위 밖의 거래

기업 C와 기업 D는 모두 기업 E에 의해 통제된다. 세무목적으로 기업 E는 그룹구조를 재조직하고, 그 결과 기업 D는 기
업 C를 매수하게 된다. 이 거래는 기업 C와 기업 D 모두 거래전과 후 모두 기업 E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IFRS 3의
적용범위 예외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이전된 자산과 부채를 기업 C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기
업 D가 원한다면 IFRS 3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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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계처리방법

사업결합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상당한 논쟁이 있어 왔다. 여러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된 두가지 방법은 지
분통합법과 매수법이다. 지분통합법하에서는 결합기업들의 자산과 부채가 현재의 장부가액 그대로 결합된 계정과목으로 이월되
고, 결합된 계정과목들은 마치 실체들이 항상 결합되었던 것처럼, 기업들간의 회계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조정사항들을 반영
하여 표시된다.

매수법하에서는 취득자가 식별된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된다. 이러한 가치들은 결합
된 기업의 장부에서 사업결합의 효과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이 회계처리 방법은 적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취득자
의 매수의사결정시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가 결합일에 귀속된 공정가치로 측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거래에 대해‘Fresh start회계(역자주: 공정가치를 새로 측정하여 장부에 계상하는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상당한
논쟁이 있어 왔다. Fresh start 회계처리방법은 사업결합의 결과로(회계목적상으로) 새로운 기업이 출현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다. Fresh start 회계처리방법은 취득일의 사업결합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새로 측정하게 하고, 이
러한 공정가치를 새로운 결합실체의 장부에서 기초가액으로 사용한다. 동 회계처리방법의 요구사항이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는 계
속되었고, IASB는 Phase II 사업결합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 방법의 적용에 대한 논쟁이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IFRS 3은 매수법을 동 기준서 범위내의 사업결합에 예외없이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 매수법의적용

취득자의 식별
IAS 22에서는 사실상 모든 사업결합에서 결합기업 중 한 곳은 다른 결합기업에 대한 통제를 가지기 때문에 취득자를 식별할 수
있다(그러므로 매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IFRS 3은 매수법 회계처리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IFRS 3의 적용범위내의 모든 거래에서 취득자의 식별을 강제하고 있다.

기업은 사업결합의 결과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면 다른 기업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러한 능력은 기업이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함으로써 나타난다.

• 결합된 기업의 과반수의 의결권

•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할 수 있는 능력

• 이사회 의결권의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

• 결합된 기업의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는 능력

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취득하는 경우, 다른 요소들을 평가하여 당해 소유권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기업을 취득자로 본다.

특정 상황에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지 못하면서도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 비경상적인 투표협정(Voting
arrangements)은 사실상 기업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비경상적이
거나 특별한 투표협정의 영향을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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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의 나머지 조건

• 제공된 특별한 의결권-예를 들면 전부 또는 선택된 문제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제공된 의결권

• 해당사항이 있다면, 협정이 종결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조건

• 협정의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법적 요구 사항

또한, 어떤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지의 결정은 옵션, 신주인수권(Warranties) 또는 전환증권이 발행되어 있을 때 더 복잡해진다.
이러한 증권들의 존재로 인해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결론을 변경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옵션,
신주인수권 또는 전환증권의 영향을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해당증권의 만기까지의 기간

• 현재 또는 전환시 증권에 의해 창출되는 의결권의 수

• 행사/전환의 가능성(즉, 전환증권이“In the money”인 정도)과 그 시기

한 기업이 다른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에 대한 지배력을 갖거나 가진 것으로 보일 때, 이것은 이 기업이 취득자라는 것을 나
타낸다.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을 분석할 때, 다음의 질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무엇이 의사결정기구로 고려되어야 하는가?

• 어떻게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이 선출되고 임명되는가?

• 어떻게 법적 요구사항이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선출이나 임명을 지배하는 약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사업결합 완료 후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일부 또는 모두를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게 될 때까
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때로는 취득자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지표가 있다.

• 결합참여기업들 한쪽의 공정가치가 다른 결합기업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크다면, 공정가치가 큰 결합참여기업이 취득
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지분증권과 현금 또는 다른 자산이 교환되는 사업결합의 경우, 현금 또는 다른 자산을 지급하는
결합참여기업이 취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업결합에 따라 어느 한 결합참여기업의 경영진이 결합된 기업의 경영진 선임을 통제할 수 있다면, 통제할 수 있는 경
영진이 속한 기업이 취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기업이 취득자인가의 결정은 주관적이고, 위에서 고려된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
하여야 한다. 개별요소들이 취득기업에 대하여 상충하는 지표를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IFRS 3이 그러한 상충적인 요소를 해결하
기 위한 체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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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목적상 취득자로 식별된 기업은 법적 형식에 의해 규정되는 취득자와 다를 수 있다. IASB는 IFRS 3의 적용사례의 예제5에
서 역취득 회계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지분증권을 발행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하나는 취득자
로 식별되어야 한다. 즉, 결합된 사업을 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은 회계목적상 취득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위에서 인용된 요소들을 사용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어떤 기업이 취득자인
지 결정해야 한다. 사업결합 전의 상대적인 기업의 크기나 어떤 기업이 사업결합을 먼저 제안했는지와 같은 요소들이 설득력있
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예시 D - IFRS 3 하에서 취득자의 식별

기업 D와 기업 E는 사업결합계약을 체결한다. 거래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기업인 기업 F를 설립한다.

• 기업 D의 이전 주주들이 기업 F 지분의 55%를 보유하게 된다.

• 기업 D의 이전 CEO와 CFO가 기업 F에서 각각 같은 지위를 차지한다.

• 취득시 기업 D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000,000이었다.

• 취득시 기업 E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900,000이었다.

명백한 반증이 없다면, 상기의 상황에서 기업 D는 취득자가 된다. 따라서, 기업 E의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는 결합계정
과목에 최초회계처리를 위해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예시 E - IFRS 3 하에서 취득자의 식별

기업 E(상장사)와 기업 F는 사업결합거래를 시작한다. 거래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기업 E는 기업 F의 보통주자본의 100%를 취득한다.

• 기업 F의 이전 주주들은 기업 E의 의결주식수의 75%에 해당하는 신주를 받는다.

• 기업 F의 이전 CEO와 CFO는 기업 E에서 같은 지위를 차지한다.

• 취득일에 기업 E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000,000이었다.

• 취득일에 기업 F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3,000,0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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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취득자가 식별되면 결합기업의 재무제표는 취득자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속 작성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취득자의 회
계정책이 결합기업의 회계에 사용된다.

사업결합원가
취득자는 사업결합원가를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취득자가 제공한 자산, 발생하거나 인수한 부채 및 발행한 지분증권의 교환일의
공정가치와 사업결합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원가의 총계로 측정한다.

취득자가 취득원가의 일부로 지분증권을 발행하면, 교환일에 지분증권의 시장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적합한 증거를 제공한다.
취득계약이 발행될 지분의 수를 구체화하면, 발행될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는 계약을 작성할 때보다 오르거나 떨어지게 된다. 실제
지배력을 갖게 되는 날짜가 연기되면(예를 들면 감독규정에 의한 승인 필요 등의 원인으로), 실제 취득원가는 취득자 지분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취득자에 의해 처음 평가된 것과 다르게 된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지만 기업은 지분증권의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IFRS
3에서는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여 공표가격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만 그 공표된 가격은 신뢰할 수 없는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증권이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평가기법이 사용된다. 지분증권의 공정가치 결
정에 관한 더 확장된 지침은 IAS 39‘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인식과 측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결합을 실행할 목적으로만 취득자에 의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분류되는 금액(회계수수료와 법률수수료와 같은)은 취
득원가에 포함된다. 이런 금액은 오직 취득에 직접 귀속하는 범위내에서만 취득 원가에 포함되므로, 기업은 예를 들어 일반관리
비의 일부를 배분하여 사업결합원가에 포함되도록 할 수 없다. 사업결합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러한 원가는 거래가 진행되지 않
는다고 결정된 때에 비용화된다. 사업결합의 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운영손실은 사업결합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특정 상황에서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실행하기 위해 자금조달약정의 조건을 연장하거나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IAS 39에 따르
면,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y)의 발행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결합의 원가보다는 금융부채의 최초 회계처리에 포함되어야 한
다. 이와 유사하게, 사업결합의 부분으로 지분증권의 발행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결합의 원가가 아닌 IAS 32에 따라 지분발행
의 일부로 회계처리한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예시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기업 E가 취득자가 되는 사실에 불구하고, 기업 F가 회계목적상 취득자가 되고, 역취득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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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F - 사업결합원가

기업 F는 기업 G를 취득한다. 이 취득거래와 관련하여 기업 F에서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은 다음과 같다.

• 기업 F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업 G의 주주들에게 새 주식 1,000주를 발행하고, 기업 F
주식의 시장가격은 4이다.

• 기업 F는 기업 G의 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1,000을 지급한다.

• 기업 F는 사업결합에 의해 부득이하게 발생된 공급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기업 G의 고객에게 지급할 채무 500
이 발생되었다.

• 기업 F는 취득거래와 관련하여 200의 회계수수료와 200의 법률수수료를 지급한다.

• 기업 F는 취득거래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조달협정의 조건을 연장한다. 연장원가는 50이다.

• 기업 F는 사업결합을 위한 사업부가 있고, 이 부서가 사업결합을 완성하는 기간 동안 운용비용으로 200이 발생
했다.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기업 G의 취득에 그들 시간의 25%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 기업 F는 기업 G의 회계시스템을 기업 F에 의해 사용되는 시스템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하는 데 200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다음의 항목들은 사업결합원가에 포함될 것이다.

발행된 지분증권 4,000

현금 1,000

부채 500

회계수수료 200

법률수수료 200

총 취득원가 5,900

부채연장원가는 기업 F가 취득자금조달을 위해 받은 부채금액에 포함될 것이다. 사업결합 담당부서비용인 50과 미래 시
스템비용 200은 발생할 때 비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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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사업결합원가는 취득한 사업의 미래 수익성과 같은 미래 사건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 만약 우발지급
(Contingent payment)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우발사건이 사업결합원가에 포
함된다. 이러한 우발사건은 그 영향이 취득원가(그리고, 그 결과 영업권까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에 관계없이 취득원
가에 포함된다. 우발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와 당해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후속
적으로 변경된다면, 사업결합원가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거래에서는 취득자가 주어진 대가의 가치감소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피취득자에 대한 추가지급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가로 준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어떤 금액아래로 떨어지면, 취득자의 지분증권을 추가 발행하는데 동의하는 경우가
있다. 신규로 발행된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는 처음에 발행되었던 지분증권의 가치감소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에 사업결합원가에서
의 증가는 인식되지 않는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예시 G - 우발취득원가

기업 G는 기업 H를 취득한다. 만약 기업 H의 평균적인 수익성이 취득 후 3년 동안 매년 1,000,000을 초과하면, 기업
H의 전 소유주들에게 300,000의 추가적인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업 H는 역사적으로 900,000과 1,200,000 사
이의 수익을 냈다. 반증이 없다면(기업 H에 의해 채택된 사업모델에 대한 의도적인 중요한 변화와 같은), 지급이 이루어
질 것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300,000의 금액이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300,000은 취득원가에 포
함된다.

취득후에 만약 기업 H가 첫번째 연도에 500,000의 수익만을 창출하면,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 (지
급이 되기 위해서는, 남은 2년의 계약기간 동안의 각 연도마다 역사적 수익 범위를 초과하는 1,250,000의 수익이 필요
하다). 따라서, 우발지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사업결합원가가 300,000만큼 조정되고, 결과적으로
영업권에서 300,000의 감소가 이루어진다.

예시 H - 보증된 대가의 가치

상장된 기업 H는 기업 I를 취득한다. 사업결합은 기업 H가 기업 I의 전 소유주들에게 5의 가치를 가진 지분증권 1,000
주를 발행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취득계약에 따르면 기업 H 주식의 시장가격이 취득일 6개월 이후 5아래로 떨어지면, 취
득 6개월 후 기업 I의 전 소유주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H 주식의 시장가치가 5,000아래로 떨어질 수 없도록, 기업 H가
추가적인 주식을 발행하는 조항이 있다.

취득 6개월 후, 기업 H의 주식시장가격은 4로 떨어졌다.
계약에 의하면, 기업 H는 추가적인 250주를 발행했다.( (5,000-1,000×4)/4 )
기업 H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자본(취득일에 발행한 주식) 1,000 대) 자본(새로 발행된 주식) 1,000
그 결과 인식된 사업결합원가에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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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원가의 배분
취득일에 취득자는 취득한 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우발자산은 사업결합의 원가의 배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공정가치로 인식함으로써 사업결합원가를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취득한 자산이 IFRS 5‘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
라 매각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면,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에서 매각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측정된다. 취득된 순
자산 총계와 사업결합원가 사이의 차이는 영업권 또는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순공정
가치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으로 다루어진다. 기준서의 Appendix B는 특정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식별하는 지침을 포함
한다. 필요하다면, 적정한 자격을 갖춘 평가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

취득일에 존재하는 피취득자의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만이 사업결합거래의 일부로서 인식된다. 무형자산이 아닌 자산은 공정가
치가 신뢰성있게 측정되고 관련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취득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인식된다. 우발부채가 아닌 부
채는 공정가치가 신뢰성있게 측정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인식된다. 무
형자산과 우발부채는 공정가치가 신뢰성있게 측정될 때에만 인식된다.

사업결합의 결과 구조조정이 발생하였으나, 관련된 부채가 취득일에 IAS 37의 부채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피취득
자의 장부에 사업결합거래의 일부로 인식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조조정이 오로지 사업결합의 결과라면, 구조조정의 효과는 취
득시 부채로 계상되기보다는 취득 이후의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대체된 IAS 22에 따라 엄격한 요
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피취득자의 장부에 인식하지 않았던 구조조정 충당부채를 사업결합원가로 배분하는 과정을 통해 별도 인
식을 허용하던 회계처리로부터 중요하게 변화된 것이다.

그리고, IFRS 3은 사업결합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취득자의 구조조정 계획은, 동 계획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결합 전
에 취득되는 기업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결합원가에 배분하여 인식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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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I - 사업결합원가의 배분

기업 F가 예시F에서와 같이 기업 G를 취득한다. 취득원가는 5,900이다. 취득일에 기업 G의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다.

장부가액 공정가치

현금 1,200 1,200

매출채권(순액) 300 300

재고자산 1,300 1,600

유형자산 1,500 1,800

토지 900 900

매입채무 (1,249) (1,249)

인식되지 않은 우발부채 (51)

취득된 순자산의 총 공정가치 4,500

총 취득원가 5,900

취득시 인식된 영업권 1,400

인식된 가치와 공정가치 사이의 차이는 피취득자가 재평가적립금을 통하여 유형자산평가증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피취득자에 의해 인식될 것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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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인 구조조정계획은, 피취득자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통
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IFRS 3은 동 부채가 사업 결합전 피취득자의
우발부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액은 사업결합원가 배분시 우발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이 사업결합을 통해 매각되는 경우 지급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사업결합원가의 일부로 고
려되어야 할 현재의 의무이다. 예를 들어, 결합이 발생하여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계약에 의해 일정금액의 지급하여야 하고, 실제
기업결합이 발생했을 때 부채가 발생된다면, 사업결합원가 배분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결합원가를 배분할 때, 무형자산은 그 자산이 IAS 38의 무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가치가 신뢰할 만하게 측정될 수
있으면 영업권과는 별개로 인식되어야 한다. IAS 38의 미래의 경제적효익에 대한 유입가능성 인식기준은 사업결합에서 취득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항상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무형자산이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없으면, 무형자산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포함된다. 이 책의 Section IV에서는 사업결합에서 취득된 무형자산에 대한 최초의 회계처리와 그 이후의 회계
처리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우발부채는 그 공정가치가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으면 사업결합의 과정에서 인식된다. 인식되는 금액은 제3자가 우발부채를
인수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단일의 추정치보다는 우발사건의 가능한 결과의 범위로 고려된다.
우발부채가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인식될 때, 동 부채는 IAS 37‘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취득된 각각의 우발부채에 대하여 취득자는 우발사건과 관련하여 IAS 37에 의해 요구되는 각 종류의 충당부채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IASB는 우발부채의 존재가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매수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사업결합에
서 우발부채의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IASB의 Phase II 사업결합프로젝트에 의해 발간될 기준서는 사업결합원가를 배분할 때,
우발부채의 인식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잠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예시 J - 구조조정 충당부채의 인식

기업 F는 기업 G를 취득한다. 기업 F는 취득의 일환으로 기업 G의 남아있는 종업원들의 50%의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포함한 기업 G의 활동들을 구조조정할 계획을 발표한다. IFRS 3에 따라 기업 F는 관련된 구조조정 비용을 취득한
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취득 전에 구조조정 충당부채가 기업 G의 장부에서의 인식기준에 부합하면, 기업 F는
취득원가 배분시 충당부채를 포함해야 한다.

예시 K - 구조조정 충당부채의 인식

기업 F는 기업 G를 취득한다. 취득일전에 기업 G는 임원들에 대한 경비절감 패키지를 시작하여, 그 결과 기업 G가 다
른 기업에 의해 인수될 경우, 이사들에게 한번에 총 50의 지급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115의 총 비용이 소요되
는 구조조정 계획도 시행될 것이다. 사업결합원가를 배분함에 있어 임원에 대한 비용은 사업결합의 완성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G의 계약적 의무이기 때문에, 기업 F는 이사들에 대한 50의 부채를 인식하나, 구조조정에 대한 115
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이 금액은 IAS 37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킬때 비용으로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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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3은 전문가의 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은 IFRS 3하에서 피취득자의 원가배분을 수행하기 위한 공정
가치의 측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자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내부전문가와 외부전문가의 사용과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자원의 배분이 필요할 것인지는 기업의 선택과 요구되는 특정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의해 달라진다. 특정한 공
정가치의 측정방법이 내부적으로 준비되든지, 제3자의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기업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필
요한 증거력 있는 자료의 수준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주주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피취득자의 소수주주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소수주주지분을 참고하기 위해 회
계처리된다. IAS 22하에서 기준이 되는 회계처리(Benchmark treatment)는 각 항목을 취득자 지분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소
수주주지분은 결합전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는 것이었다. 이 회계처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후속적인 회계처리
취득일 이후 취득자는 취득자의 사업결합원가에 기초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취득자의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피
취득자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취득일 전에 피취득자의 장부에 있는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일에 결정된 공정가치에 기초하여야
한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예시 L - 취득시 우발부채의 인식

기업 F는 기업 G를 취득한다. 거래 완료 단계에서, 기업 G에 대한 두 개의 법적 소송절차가 발견되었다. 첫번째는 개인
손해배상소송으로, 기업 G에게 소송통지가 거래 완료 직전에 도착했다. 기업 G의 변호사들은 소송을 처리하기 위한 가
장 적정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두번째는 보증소송으로, 협상이 진전된 상태이다. 기업 G의 변호사들은 기업 G가 아무
것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60%, 90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15%, 150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25%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는 우발부채의 공정가치가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우발부채가 인식되
지 않는다. 보증소송에 대해서는 51[(60%×0)+(15%×90)+(25%×150)]의 우발부채가 가능한 결과의 범위로 고려되고
현재가치로 할인되어 우발채무로 인식된다.

예시 M - 소수주주지분을 포함한 사업결합

기업 F는 예시F에서와 같이 기업 G를 취득한다. 그러나, 기업 F는 기업 G의 80%만 취득한다. 취득원가(5,900)가 변하
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금액이 기록될 것이다.

취득된 자산지분의 공정가치(4,500×0.8) 3,600

자산공정가치의 소수주주지분(4,500×0.2) 900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5,900-3,600) 2,300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는 예시 I 에서와 같이 취득자와 소수주주지분의 총 공정가치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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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의 결과 인식된 우발부채는, 우발부채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인식된 원래 가치(IAS 18‘수익’에 따라 수익에서 인식
된 누적 상각을 차감하고)로 인식된다. 우발사건이 후속적으로 다른 기준의 인식기준에 부합하여 발생하는 부채가 되면, 우발사
건은 부채로 재분류되고, 그 다른 기준(예를 들면, IAS 37)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우발사건이 후속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우발사건은 인식된 금액을 손익으로 분류하여 제거된다. 만약 아래에 논의된 바와 같이,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가 잠정적인 결론에 기초하여 완료되었다면, 우발부채 가치에 대한 조정은 영업권을 조정함으로써 가
능할 수 있다.

잠정적인 가액에 의해 결정된 최초 회계처리
특정 상황에서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취득일에 잠정적으로(Provisionally)만 결정하여 인식할 수 있다. 취득을 잠정
적으로 결정된 가치를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이 경우이다. 재무제표일자가 사업결합일자와 회계처리를 완료하는 일자 사
이에 놓이게 되면, 동 재무제표일에 대한 재무보고시 사업결합금액은 잠정적인 가액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공시되어야 한다.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취득일로 소급하여 잠정가치에 대한 수정을 인식
한다. 예를 들어 취득일과 수정일사이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그 항목이 올바른 금액으로 평가되었더라면 인식되었을
감가상각비로 측정되어야 한다. 사업결합 최초회계처리가 완료되기 전 기간에 대한 비교표시 정보는 최초회계처리가 취득일에 완
료되었더라면 표시되었을 정보로 나타내어야 한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예시 N - 취득한 자산의 후속 감가상각

기업 F는 예시F와 마찬가지로 기업 G를 취득한다. 기업 G의 장부에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1,500이었으나,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1,800이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이미 5년을 상각했으며, 취득일에 잔여내용연수가 재평가되어
야 할 사유는 없다. 기업 G는 장부에 있는 자산을 재평가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기업 G는 20X5년 12월 31일로 종
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개별재무제표에 300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것이다. 사업결합에 따라, 기업 F는 자산의 결합된
장부가액에 대해 적정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60 ((1,800-1,500)/5)의 추가적인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예시 O - 인식된 우발부채의 재측정

위 예시L에서 우발부채는 공정가치가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51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인식되었다. 20X5년 회계연도 동
안 동 부채의 가능한 청산금액은 60으로 증가하였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IAS 37하
에서는 이에 대해 인식할 금액이 없고, 따라서 부채는 계속하여 51로 측정된다. 향후 IAS 37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사
건이 일어나면, 우발부채는 충당부채로 분류되고 60으로 재측정된다.

예시 P - 잠정적인 가액에 의해 결정된 최초 회계처리

기업 F는 예시F와 마찬가지로 기업 G를 취득한다. 취득일에, 기업 F는 유형자산 공정가치의 결정을 종료할 수 없었고,
공정가치를 1,800으로 기록한다. 3개월 후 공정가치는 1,900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취득에 대한 분개는 유형자산이
1,900으로 인식하도록 변경되었고, 영업권은 1,400에서 1,300으로 감소하였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이 취득일부터 올바
른 가치로 기록되었다면 수정되어야 하는 금액을 표시하기 위해 2.5 (100/10년×3/12)가 추가적으로 계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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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초 회계처리가 완결되면(취득일이후 12개월로 제한된다) 취득가액에 대한 후속적인 변경은 오류수정으로만 인식한다. 이
러한 변경은 IAS 8‘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계처리된다.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최초인식에 대한 변경
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취득시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았으나, 후속적으로 실현되어 회계변경을 하게 되면
영업권의 감소로 회계처리될 것이다. 이 감소는 손익계산서에서 인식되는 법인세비용의 감소와 상계하는 비용으로 계상된다. 이
와 같은 수정은 사업결합에 대한 이익을 새로 인식하게 하지 않거나 전에 인식했던 이익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을 때에만 이루어
진다. 사업결합회계처리가 사업결합에 대한 이익을 인식하게 하거나 인식한 이익의 증가를 초래할 때에는(역자주: 과거 무의 영
업권의 발생),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비용의 실현에 대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대해 어떤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IASB
는 Phase II 사업결합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이러한 회계처리를 재고려하고 있다.

영업권
취득일에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인식된 자산은 취득원가가 취득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
의 공정가치에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측정한다. 최초 회계 이후의 영업권은 IAS 36에 따라 인식된 손상차손누
계액을 차감하여 측정된다(관련 IAS 36에 따라 요구되는 회계처리는 이 책의 Section III 에서 논의된다). 영업권은 더 이상 상
각되지 않고, 매년 또는 사건이나 변화로 인해 손상의 징후가 나타나면 그보다 더 빈번히 손상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회
계처리는 영업권의 상각이 요구되거나 허용되었던 IAS 22하에서의 회계처리로부터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자산 및 부채의 인
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인식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는 사실상 인식된 영업권의 가치에 포함된다.

취득할인(Discount on acquisition)(종전의 부의 영업권)
만약 취득자의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지분이 취득원가를 초과하면(취득할인), 취득자는 결정된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의 평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 정보를 다시 검토하여도 남아있는 초과분은 즉시 그 기간의 이익으로 인식된다. 이것
은 비화폐성자산에 대한 배분, 상각 그리고 다양한 다른 방법론이 존재하였던 기존의 회계관행으로부터의 중요한 변화를 나타낸
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사업결합이 다수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때, 각 교환거래는 별개로 다루어지고,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는 각 거래
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각 교환일에 다시 측정되어야 한다. 만약 기업이 다음의 교환일에 이전에 취득한 자산과 부
채의 지분을 다시 측정하고자 하면 이 재측정은 재평가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재측정으로 인해 기업이 재평가에 대
한 회계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예시 Q - 취득할인

기업 F는 예시F와 마찬가지로 기업 G를 취득하나, 취득원가는 예시F와는 달리 3,900이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여전히 4,500이다. 기업 F는 취득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와 취득원가를 다시 검토할 것이다. 평가에 대한
재측정을 하는 데 수행하는 활동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이전에는 독립적인 가치평가자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던 항목들에 대한 평가 수행

• 평가보고에 사용된 가정에 대한 재평가

검토 후에 공정가치가 옳다고 판단되면, 600의 이익은 사업결합의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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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3은 언제 사업결합이 인식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취득일과 교환일, 두 가지 정의를 제공한다. 취득일은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효하게 획득한 날로 정의되고 취득이 회계목적(이것은 법적 취득일과 다를 수 있다)상 효력을 발휘
하는 날이다. 사업이 단일거래로 취득되면 이 날은 교환일과 같다. 사업이 여러 거래를 통해 취득되면, 각 교환일은 개별거래가
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날이다.

D. 경과규정과시행일

기존 IFRS 적용 기업
IFRS 3은 계약일이 2004년 3월 31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대해 유효하다. IFRS 3은 계약일을‘결합당사자들끼리 실질적인 합의
가 이루어진 날 그리고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공표한 날’을 계약일로 정의한다. 적대적 사업결합의 경우, 결합
당사자들끼리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한 가장 빠른 날은 충분한 수의 피취득자의 전 소유주들이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얻고자
하는 취득자의 제안을 수락한 날이다.

영업권이 이전의 사업결합거래에서 인식되었다면, 기업은 2004년 3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첫 회계연도의 개시일부터

• 영업권의 상각을 중지한다.

• 영업권의 장부가액에 대해 영업권 누적상각액을 제거한다.

• 영업권의 장부가액의 감액여부에 대해 IAS 36‘자산손상’에 따라 검사한다.

기업이 이전 기간에 영업권과 관련하여 상각이나 손상차손을 인식했을 때, 이 금액은 IFRS 3나 (개정된) IAS 36의 최초 채택에
따라 환입되지 않는다.

기업이 IAS 38‘무형자산’의 인식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사업결합의 일부로 이전에 인식했던 무형자산은, 만약 최초 적용 사
업연도의 시작일에 IAS 38‘무형자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별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004년 3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첫 회계연도의 개시일부터 영업권의 일부로 재분류된다. 그러나, 기업이 이전에 사업결합의 일부로서 무형자산 인식요건에 부합
하는 항목(예를 들면, 진행중인 연구활동)을 영업권에 포함시켰을 때, IFRS 3의 적용을 문제가 되는 사업결합의 일자로 하거나
또는 그보다 빠른 일자로 하여 IFRS 3의 요구사항을 조기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산은 IFRS 3의 적용시 개별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기업들은 그들이 과거의 사업결합에 대해 IFRS 3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평가와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면, 2004년 3월 31
일 이전부터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한 동일자로 개정된 IAS 36과 IAS 38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 사업결합에 대해 기준
적용에 필요한 평가와 관련 정보들은 소급적용시 IFRS 3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회계처리 될 수 있도록 과거의 취득
일에 입수되었어야 한다. 또한, IAS 36과 IAS 38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평가와 관련 정보들은, 과거에 작성되었어야만 하는 추
정치를 현재시점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도록 과거에 이미 입수되었어야 한다.
IFRS 3의 소급적용시 요구되는 사항은 실제적용시에 기업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소급적용시 요구되는 사항은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

• 조기적용일(Earlier date)이후 지분통합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재작성

• 과거 거래일에 통용되는 관련 정보 입수

• 취득원가의 재결정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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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일에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해 취득원가의 재배분

• 무형자산의 개별적인 식별과 인식

• 조기적용일부터 IAS 36에 따라 손상검사의 수행(또는 재수행)

IFRS 3의 요구사항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의 회계처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경과규정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사항과 유사하다. 동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의 상각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 투자자산에 대한 기업의 지분법
평가이익 또는 손실의 결정시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 기준 적용일에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된 모든 부의 영업권은 제거된다.

• 기준 적용일 이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취득자 지분이 취득에 발생한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이 이루어진 기간의 지분법평가손익의 결정시 인식된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예시 R - 영업권을 인식한 기업에 대한 경과규정

기업 R은 2002년 1월 1일에 기업 S를 취득했다. 2,000의 영업권이 취득시 인식되었고, 20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
되고 있다. 사업결합에 따라 6년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IAS 38의 무형자산 식별가능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200의 무형
자산이 인식되었다. 2005년 1월 1일 영업권은 취득시의 2,000에서 누적상각액 300을 차감하여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무형자산은 100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 어떠한 손상차손도 인식되지 않았다. 2005년 1월 1일 기업 R은

• 영업권의 상각을 중지한다.

• 100의 무형자산을 영업권으로 재분류한다.

• 영업권의 장부가액에서 누적 영업권 상각액을 차감한다

• IAS 36에 따라 영업권의 장부가액(2,000-300+100=1,800)의 손상여부를 검사한다.

예시 S - 부의 영업권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경과규정

기업 S는 2002년 1월 1일에 기업 T를 취득한다. 취득시, 미래의 식별가능하고 기대되는 영업손실에 귀속되지 않는
2,000의 부의 영업권이 인식되었다. IAS 22에 따라 부의 영업권이 인식되고, 취득된 비화폐성 상각자산의 잔여내용연수
동안 상각되었다. 취득된 자산의 평균잔여내용연수는 취득시 10년으로 평가되었다. 2005년 1월 1일 1,400의 상각되지
않은 잔여 잔액은 이익잉여금에 가산되는 분개를 통해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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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의 최초적용
기업이 IFRS 3을 IFRS의 최초적용의 일부로서 적용할 때에는, IFRS 1‘IFRS의 최초적용’에 따라 다른 회계기준으로부터 IFRS
으로의 전환시 적용되는 IFRS 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IFRS 1에 따라, 기업은 개시 IFRS대차대조표와 최초 IFRS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회계기간에, 최초 IFRS재무제표의 보고일에
유효한 각각의 IFRS에 따른 회계정책을 사용한다. 이것이 실제 적용시 의미하는 바는, 2004년 3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최초
IFRS 회계연도에 회계기준으로 IFRS을 채택하는 기업들에 대해, IFRS 3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회계기간에 적용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IFRS 1에 따라, 기업은 선택된 사업결합일 이후 모든 사업결합에 IFRS 3을 적용하기만 하면 IFRS 3을 모든 사업결합에 소급적
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같은 날 이후부터 (개정된)IAS 36과 (개정된)IAS 38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최초 IFRS 3의 적용일에 과거사업결합을 재작성하지 않기로 선택했으면, 과거의 사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는 약간
의 수정과 함께,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IFRS하에서 작성된 재무제표로 이월된다.

기업은 IFRS에 따라 자산 또는 부채의 인식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된 항목을 개시 IFRS대차대조
표에서 제거한다. 이로 인한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된다.

• IAS 38에 따른 자산의 인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과거 사업결합에서 인식된 무형자산은 영업권의 일부로 재분류된다
(기업이 이전 회계기준에서 영업권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 동 무형자산 제거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 다른 변동사항은 이익잉여금에 직접 계상된다.

IFRS은 일부 자산과 부채의 후속적인 측정을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치에 근거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자산과 부채가 과거 사
업결합에서 취득되거나 인수되었더라도,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이러한 근거에 따라 측정한다. 동 측정에 따라 장부가액이 변
동되는 금액은 영업권보다는 이익잉여금(또는 적정하다면, 다른 자본의 범위)을 조정함으로써 인식된다.

이전 회계기준에 따라 과거의 사업결합에서 취득된 자산이나 인수된 부채가 인식되지 않았다고 해서 개시 IFRS대차대조표에서
간주원가가 영('0')인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취득자는 연결대차대조표에 동 항목을 IFRS에 따라 피취득자의 별도대차대조표에서
계상했어야 할 가액으로 인식하고 측정해야 한다.

개시 IFRS대차대조표에서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IFRS전환일에 이전 회계기준하에서의 장부가액에서 다음의 수정사항을 반영하
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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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T - 이전 회계기준에서 자본화되지 않은 금융리스

기업 T의 IFRS전환일은 2004년 1월 1일이다. 기업 T는 기업 U를 2001년 1월 15일에 취득하였고, 2001년 1월 15일 이
전에 시작된 기업 U의 금융리스를 자본화하지 않았다. 기업 U가 IFRS하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준비한다면, 2004년 1월 1
일에 금융리스부채 750과 리스자산 625를 인식할 것이다.

연결 개시 IFRS대차대조표에서, 기업 T는 금융리스부채 750과 리스자산 625를 인식하고, 개시 대차대조표일에 순변동
인 125가 이익잉여금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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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회계기준하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었던 항목을 IFRS하에서 영업권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증가한다.

• 이전의 회계기준에서 영업권으로 포함되었던 무형자산을 IFRS하에서 개별무형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감소한다.

• IFRS전환일 이전에 결정된 이전 회계기준하에서의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고려되었던 우발부채의 조정사항을 반
영하여 변경된다.

• IFRS전환일의 상황에 근거한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 결과 감소한다.

만약 기업이 이전 회계기준에서 영업권을 자본의 감소로 인식하였다면

• 기업은 개시 IFRS대차대조표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는다. 또한, 자회사가 처분되거나 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해 손
상차손을 인식하더라도 영업권을 손익계산서의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취득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우발부채의 후속결정에서 초래되는 모든 변동사항도 이익잉여금으로 인식된다.

특정 회계기준에서는 2004년 3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부의영업권의 장부가액이 대차대조표에 포함될 것
이다. 이러한 금액은 2004년 3월 31일 또는 그 이후 시작되는 최초(IFRS)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을 조
정하여 제거될 것이다.

이전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은 과거 사업결합에서 취득된 자회사를 연결하지 않았을 수 있다(예를 들어, 이전 회계기준에서는 모
회사가 취득된 자회사를 자회사로 간주하지 않았거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기업은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
액을 IFRS이 자회사의 별도대차대조표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것이다. 영업권의 간주원가는 IFRS전환일에, 조정된 장부
금액에 대한 모회사의 지분과 자회사에 대한 투자의 모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원가의 차이와 동일하다.

IFRS 1은 구체적으로 기업이 최초적용시 IFRS 3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이전 회계처리는 수정되지 않는
다고 기술한다.

• 거래의 취득, 역취득, 지분통합법과 같은 거래의 분류

• 이전 회계기준하에 따라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 영업권 장부가액의 일부로 포함된 사업결합에서 취득된 진행중인 연구개발비의 포함

• 이전 기간의 영업권 상각의 효과

• IFRS 3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을 이전 회계기준하에서의 영업권에 대한 조정의 효과

또한, 과거 사업결합을 소급하여 완전히 재작성하지 않는 대안은 지분법투자회사나 조인트벤처에 대한 과거에 발생한 투자의 취
득에 대한 회계처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IFRS 1 적용가이드는 사업결합의 전면적인 재작성에 대한 적용예외에 관한 포괄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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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정된 IAS 36영향

A. 손상검사개요

2004년 3월에 개정된 IAS 36 규정에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자산의 회수가능액(Recoverable amount)을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손상징후가 있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측정하여야 한다.

•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 아직 사용불가능한 무형자산

•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한 영업권

손상차손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Carrying amount)에 미달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사용
가치(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순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
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
액)중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 IAS 36 손상차손 모형]

손상차손 반영후 장부금액
New carrying amount(after write-off)

1)과 2)중 적은 금액

1) 손상검사전 장부가액
(Carrying amount before
The impairment test)

2) 회수가능액
(Recoverable amount)

3)과 4)중 큰 금액

4) 사용가치
(Value in use)

3) 순공정가치
(Fair value less costs to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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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의 IAS 36 개정은 일반적인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영업권의) 손상검사와 관련
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IAS 36의 개정은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손상검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업권에 대한 독
립적인 사용가치(영업권에 직접적으로 현금흐름을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 또는 순공정가치(사업을 구성하는 다른 자산과 독립적
으로 영업권 그 자체를 매각할 수 없기 때문)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을 현
금창출단위에 배분하여야 한다.

B. 현금창출단위의식별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유입과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자산집단으로서 식별가능한 최소단
위이다. 현금창출단위는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수 없는 전형적인 예로서는 영업권과 공동자산(Corporate assets)을 들 수 있다.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함에 있어 기업은 외부로부터 수취되는 현금유입을 고려한다.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유
입의 대부분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유입과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관리방법이나 영업결과를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방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 만약 자산이나 자산
집단으로부터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정상거래시장(Active market)이 존재한다면, 그 산출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업 내부에
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이나 자산단위는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서 식별한다.
만약, 내부이전가격이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미래
가격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회수가능액을 측정한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창출단위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 이러한 독립적인 당사자간 거래가격의 추정치를 사용한다.

현금창출단위는 현금창출단위의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에 일관성있게 식별하여야 한다. 현금창출단위에 변경이 있
는 경우에는 변경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주석공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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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U -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기업 U는 식료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 기업은 고객의 주문이 있을 때 물품이 고객에게 확실하게 인도되는 것을
도와주는 통합유통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유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기업 U는 유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
유통업체를 이용하였다. 이 경우 기업 U는 동 통합유통부문을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합유통부문
의 산출물이 전부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유통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통합유통사업의 회수가능액은 유통서비스를 외부고객에게 제공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수익
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예시 V -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기업 V는 전자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제조활동의 일부로서 동 기업의 제품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을 생산하기 위
한 특별생산부서가 설립되었다. 동 마이크로칩의 특별한 사양 때문에 다른 기업의 제품과는 호환성이 없으며 따라서 마
이크로칩을 외부에 판매할 수도 없다. 이 마이크로칩에 대한 외부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마이크로칩은 독자
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할 수 없으며 따라서 마이크로칩 생산부서를 현금창출단위로 인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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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회수가능액의측정

손상차손을 인식할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
정가치와 사용가치중 큰 금액으로 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회수가능액 측정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추정할 필요는 없
다. 예를 들어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가 장부가액을 초과한다면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으므로 순공정가
치를 추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이다. 어떤 경우에는 회수가능액 측정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추정하기 어려울 수 있
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자발적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격이 결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순공정가치 (Fair value less costs to sell)
IAS 36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구속
력이 있는 매매계약을 통해 합의된 가격에서 자산의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력
이 있는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자산의 순공정가치는 보통 매수호가(Bid price)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정상거래시장(Active market)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순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결정
할 수 없다. 구속력있는 매매계약이나 정상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순공정가치는 대차대조표일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자산처분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을 반영하고 있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측
정한다.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 경영자는 대차대조표일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야 하며 특히 유사한 자산이나 현금
창출단위에 대하여 발생한 최근의 매각거래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를 결정하는 요소 중 처분과 관련된 예상증분비용(Expected incremental costs of disposal)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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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W - 현금창출단위의 변경

기업 V(예시 V의 기업과 동일)는 시장에서 자사가 생산하는 종류와 유사한 마이크로칩이 없다는 것에 주목하여 자사가
생산한 마이크로칩을 외부에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출시결과 많은 회사들이 기업 V가 생산한 마이크로칩이 그들의 제품
생산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동 마이크로칩을 사용하기 위해 그들의 제품디자인을 변경하게 되었다. 현재 기업 V는 생
산된 마이크로칩의 90%를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예측가능한 미래에 이러한 판매비율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한 경우, 기업 V는 현재와 미래 회계기간에 마이크로칩 생산부서를 현금창출단위로 변경하여 인식할 수 있다.

예시 X -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 측정

기업 X는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Y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고 있다. X가 Y를 취득함에 따라 인식한 영업권에 대해서
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X는 Y를 매각할 의도가 없으며 Y와 비슷한 규모의 유통사업에 대한 정상거래시장
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X가 Y의 순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사업종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발생한 최근의 매
각거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순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순공정가
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더라도 기업 X는 비교대상기업과 Y의 매출액, 자산, 부채 및 사업의 수익성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순공정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비교대상기업과 Y간의 차이가 너무 커 회사 Y의 회수가능액을 비교대상기업의 거
래로부터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 X는 사용가치를 이용하여 Y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
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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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채로 인식된 부분은 제외하고 인식되지 않은 비용만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차감한다. 처분비용은
법률비용, 거래세, 자산제거비용 및 자산을 처분상태로 만들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시용가치(Value in use)
어떤 상황에서는 매각예정이 없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를 용이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창출단
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측정된다. 사용가치의 측정은 영업으로부터 창출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결정
되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자산의 계속사용과 최종처분을 포함하여 현금창출단위로부터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 미래현금흐름의 발생시기와 금액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기대치

• 현행 무위험시장이자율로 대표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 현금창출단위의 고유위험에 대한 보상가격

• 시장참여자들이 현금창출단위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결정에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기
타요소

기업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IAS 36에 의거하여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에서 제시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업은 동 요소들과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식별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주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동 요소들을 회수가능액의 추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용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현금흐름추정은 경영자에 의하여 승인된 가장 최근의 재무예산이나 예측에 기초하여야 한다. 경영자
가 승인한 예산이 현실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에 발생한 예산상의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차이의 발생원인이 현시점의 미래현금흐름 추정과 관련이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래현금흐름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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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Y - 자산매각에서 발생하는 증분비용

현금창출단위인 Y는 연말 이후에 매각될 예정이며 시장에서 최근 Y와 유사한 현금창출단위가 거래된 사실에 근거하여
Y의 예상매각가액은 1,000으로 추정된다. 처분일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창출단위 Y의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인지세(Stamp duty) 25

• 거래종결과 관련된 법률비용 10

• 현금창출단위 Y의 보증채무와 관련된 법률비용 15

•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순현금유출액 40

현금창출단위 Y의 순공정가치는 965 (1,000-25-10)으로 결정될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보증채무와 관련된 법률비용과
미래현금유출액은 처분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순공정가치 계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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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추정하는 것처럼 예산과 실제 현금흐름의 차이가 현시점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데 관련이 있다면 경영자가 승인한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여 조정해야 한다.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현금흐름은 미래 구조조정이나
자본적 지출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보다 장기적인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정보가 없다면 기업은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에 있어 향후 최장 5년간
에 대한 재무예산을 사용한다. 그러나, 경영자의 장기 재무예산이나 예측을 신뢰할 수 있다는 과거의 증거가 있다면 5년을 초과
하는 재무예산에 근거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현금흐름은 고정성장률 또는 체
감성장률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경영자가 승인한 재무예산 대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대상기간을 초과하는 후속기
간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추정함에 있어 최초 5년간의 재무예산 대상기간에 추정한 현금흐름에 고정성장률 또는 체감성장률을 적
용한다. 체증성장률은 제품이나 산업의 수명주기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추정
에 사용되는 성장률은 고성장을 뒷받침하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제품, 산업, 기업이 영업하는 국가에 대한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다.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현금창출단위의 계속적인 사용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의 추정치

• 현금유입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현금창출단위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
여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될 수 있는 현금유출의 추정치 (자산을 사용가능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미래 지출액 포함)

• 현금창출단위의 최종처분과 관련하여 수취되거나 지출될 순현금흐름

손상검사를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함에 있어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현금유입이나 유출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재무활동

• 현금창출단위의 성능을 향상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

• 기업에 구속력이 없는 미래 구조조정

• 법인세 납부액이나 환급액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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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현금흐름을 식별한 후에 동 현금흐름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고유위험이 반영된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
로 할인하여 자산(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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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Z - 회수가능액 추정에 포함하는 현금흐름의 식별

현금창출단위 Z는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려고 한다. 경영자는 3년도에 공장을 확장(자본적 지출:
1,000 예상)할 의도가 있으며, Z가 속한 산업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확장으
로 인하여 수익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생산능력이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자는 향후 7년간 재무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다음의 현금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공장을 확장하지 않는 경우 공장을 확장하는 경우

1년도 100 100

2년도 110 110

3년도 121 (자본적 지출 1,000) (879)

4년도 133 266

5년도 146 292

6년도 161 322

7년도 177 354

합계 948 565

과거 Z 경영자의 재무예산편성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예산상 현금창출단위의 성장률은 10%이었으나 실제성장률은 일반
적으로 5% 수준이었다. 경영자는 이러한 성장률의 불일치를 인지하고 있지만 판매직원에게 목표 판매량을 더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상 성장률을 그대로 10%로 정하였다. 현금창출단위 Z의 영업허가는 5년 후에 종료되며 허가가 갱신될
보장은 없다.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예산상 수치는 실제 예상성장률로 수정되어야 하며
영업허가가 종료되는 5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현금유입 발생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동 현금흐름은 무시하여 회수가
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입과 유출은 회수가능액 추정시 고
려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현금창출단위 Z의 사용가치 추정에 포함되는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계산근거 현금흐름

1년도 100 100

2년도 (100×1.05) 105

3년도 (105×1.05) 110

4년도 (110×1.05) 116

5년도 (116×1.05) 122

6년도 0

7년도 0

합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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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Carrying amount of the cash-generating unit)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된 자산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는 자산들은 동 현금창출단위의 미래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특
정부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정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이미 인식한 부채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순공정가치에 의하여 결정되고 동 현금창출단위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자가 특정채무를
인수하여야 한다면 동 채무를 포함하여 순공정가치를 추정한다.

D. 현금창출단위에영업권배분

취득시점에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창출단위들에 배분된다.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는 영업권에 대한 정보가 이용가능하고 내부관리목적으로 영업권이 감독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현금창출
단위를 의미하며 IAS 14 부문별 보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사업부문(Segment)보다 클 수는 없다. 독립적으로 현금흐름
을 창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영업(Businesses)은 영업권의 배분대상이 되는 현금창출단위가 아닐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그
수준에서는 경영자가 영업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서로 관
련되는 다수의 영업(Businesses)을 통합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수준에서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나 어떤 경우에든 동 현금창출
단위는 부문별 보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업부문(Segment)보다는 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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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AA -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가액 결정

현금창출단위 Y는 순공정가치에 근거하여 회수가능액을 평가한다. 동 현금창출단위는 다음의 자산과 부채로 구성되어 있
다.

유형자산 500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 300

지급채무 100

충당부채(보증채무) 100

현금창출단위 Y의 장부가액 800은 동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이 금액은 예
시 Y에서 결정된 Y의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 965와 비교된다.

예시 BB - 부채의 고려

현금창출단위 Y의 소유주들은 Y를 매각하고자 한다. Y의 소유주는 Y의 지급채무를 상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Y의 보증
채무는 Y의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회수가능액과 대응하는 장부가액은 700으로 결정된
다(총자산 800에서 매수자가 인수할 충당부채 100을 차감). 물론, 이 경우에 Y의 순공정가치는 동 충당부채 100을 고
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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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까지 영업권이 현금창출단위에 배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IAS 36의 문단 133의 내용을 포
함하는 주석공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취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까지 영업권의 배분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영업권 취득시점에서 취득에 관한 회계처리를 완료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는 완화된 것이다. 최초 영업권 취득에 대
한 회계처리와 영업권 배분에 대한 회계처리간의 시간적 간격은 영업권의 배분이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영업권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영업권의 배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완료될 수 없다는 IASB의 관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현금창출단위내의 일부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해당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기업이 더 합리적인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한
현금창출단위 내에 있는 다른 부분과 처분되는 영업의 상대가치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유사하게 기업이 자사의 영업에 대한 구
조조정을 수행하는 경우 영업권은 구조조정대상인 영업의 상대가치에 근거하여 현금창출단위에 재배분한다.

E. 소수주주지분의영향

영업권을 포함하고 있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소수주주지분이 존재하는 경우 동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개념적으로는 소
수주주지분에 귀속시킬 수 있으나 재무제표상으로는 인식하지 아니하는 영업권 금액을 포함한다. 소수주주지분이 손상차손 인식
에 대한 완충역할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에서는 손상검사시 소수주주지분에 귀속가능한 영업권의 명목상 금액을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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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CC - 영업권의 배분

기업 C는 3개의 현금창출단위 D, E, F를 갖고 있다. 각 현금창출단위는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현금창출단위 D는 영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트럭을 보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C는 기업 G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G의 인수로 인하여 현금
창출단위 D의 영업에 필요한 트럭을 취득할 수 있고 G가 보유하고 있는 유통추적시스템(D, E, F가 모두 이용할 수 있
음)을 활용하여 영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한편, C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는 영업권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트럭은 현금창출단위 D에 전부 배분될 것이나, 전산시스템과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 D, E, F에 배분되어야
한다.

예시 DD - 현금창출단위의 부분처분과 관련된 영업권의 배분

현금창출단위 D에는 영업권 100이 배분되어 있다. 기업은 동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를 1,150에 처분하려고 한다. 영업권
을 제외한 D에 속하는 자산집단은 10,000으로 평가되며 이 중 처분대상자산의 가치는 1,000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처
분손익은 140 (1,150-1,000-((1,000/10,000)×100))으로 계산되며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1,150

대) 자산(영업권을 제외한 기타자산) 1,000

영업권 10

처분이익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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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실무적인이슈들

영업권이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경우 동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대
한 손상검사는 매년 동일시점에서 수행하여야 하지만 서로 다른 현금창출단위들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중 상이한 시점에서 손상검
사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기간 동안에 대한 재무예산이 단지 회계연도말 근처에만 이용가능하다면, 손상검사는 재무예
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과 회계연도말 사이에 수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손상검사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업은 정보
의 이용가능성과 실무적 제약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별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발견되면 현금창출단위 전체에 대한 손상검사에 앞서 개별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
다. 왜냐하면,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할 때 손상차손을 영업권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손상의 징후가 있는 개별자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개별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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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E - 소수주주지분이 존재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기업 E는 기업 F의 지분 80%를 8,000에 취득하였다. F는 현금창출단위로 간주된다. 취득시점에서 F의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 합계액은 7,000이었다.

기업 F에 대한 기업 E의 지분 5,600

소수주주지분 1,400

취득시 기업 E가 인식한 영업권(8,000-5,600) 2,400

소수주주지분의 명목상 영업권 가액(2,400×20/80) 600

대차대조표일에 F의 장부가액은 9,000이며 회수가능액은 9,200으로 측정된다.
기업 F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 E는 F의 장부가액에 600의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을 가산하
여야 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일에 손상검사목적의 F의 장부가액은 9,600이며 따라서, 손상차손은 400으로 측정된다.
동 손상차손 400중 80(400×20%)은 소수주주지분에 귀속시킬 수 있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나머
지 320이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된다.

예시 FF - 손상검사시점

기업 F는 영업권이 배분된 3개의 현금창출단위 G, H, I를 소유하고 있는데 직전 회계연도에는 12월에 손상검사를 수행
하였다. 당 회계연도에 기업 F는 현금창출단위 J를 취득하였다. F는 각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특정월이 아닌 수개
월에 걸쳐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금창출단위 G, H, I의 손상검사는 이미 직전 회계연도 12월 수행하였으므로 당 회
계연도에도 12월에 수행하여야 한다. 기업 F는 현금창출단위 J에 대하여는 손상검사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당 회계
연도와 차기 회계연도에 동일한 시점에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매 회계연도 손상검사에 추가하여 기업 F는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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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계연도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평가결과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당 회계연도에 수행될 손상검
사에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재하는 자산과 부채가 최근의 회수가능액 계산 이후에 중요하게 변동하지 아니하였다.

• 최근에 계산된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을 상당히 초과하였다.

• 최근의 회수가능액 계산 이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믿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
였거나 상황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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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GG - 손상검사의 순서

현금창출단위 G의 장부가액은 1,000이며 영업권 50이 포함되어 있다. G는 장부가액 200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
당 지역의 토지가 매우 해로운 화학물질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당 회계연도 중에 토지 가격이 크게 하락하
였다. G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회수가능액을 우선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토지의 회수가능액은
170으로 측정되었으며 토지의 장부가액은 170으로 감액되었다. 그 후 나머지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가액(970)에 대한 손
상검사를 수행한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 수행 후 발견된 추가적인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
에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예시 HH - 회수가능액의 재계산

기업 H는 이전 회계연도에 영업단위 I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였다. 그 당시에 영업단위 I의 장부가액은 1,000이었고
회수가능액은 1,500으로 평가되었다. 당기중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의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었다. 회수가능액 측
정에 사용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은 대체적으로 예산에 따라 영위되고 있다. 이런 경우 기업 H는 현금
창출단위 I의 회수가능액을 재측정할 필요는 없으며 손상검사의 목적상 이전의 회수가능액 측정치 (1,500)를 이용할 수
있다.

예시 II - 회수가능액의 재계산

기업 I는 이전 회계연도에 영업단위 J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였다. 그 당시에 영업단위 J의 장부가액은 1,000이었고
회수가능액은 1,100으로 평가되었다. 당기중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의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었다. 회수가능액 측
정에 사용된 할인율은 변동이 없었으나 당기에 지속적으로 예산보다 20% 미달하는 순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경우 기업 I는 영업단위 J의 회수가능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I는 당초 회수가능액 계산에 사용된 많은 가정들을 계속 사
용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최신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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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손상차손의인식과환입

손상차손은 일반적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손익에 반영된다. 현금창출단위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하
면 우선적으로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에 손상차손을 배분한다. 추가적으로 인식하는 손상차손(영업권 초과분)은 현금창출
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에 장부금액비례로 배분한다. 손상차손 배분시 개별 자산의 장부가액은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영
(‘0’)중 큰 금액 이하로 감액시키지 아니한다. 추가적인 손상차손은 개별 자산의 손상으로 처리한다. 관련 자산이 이전에 재평가
된 사실이 있다면 재평가금액은 손상차손만큼 감소시킨다. 이전의 재평가잉여금이 모두 감소되었다면 나머지 손상차손은 당기 손
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손상차손은 이전에 자본으로 반영되었던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익으로
처리된다.

이전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사실이 있으면 매 보고일에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감소되었음을 시사하는 징후의 존재여부를 평
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징후가 존재한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한다. 손상차손은 최초 손상이 발생한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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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JJ - 손상차손

기업 J는 현금창출단위 K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현금창출단위 K를 구성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200

License 50

토지 (재평가금액) 400 (취득원가 320)

영업권 50

합계 700

현금창출단위 K의 회수가능액은 550으로 평가되었다.
영업권 50을 먼저 감액하고 동 손상차손은 추후 환입되지 아니한다.
나머지 손상차손 100을 장부금액비례로 배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31

License 8

토지 61

합계 100

그러나 추후 분석결과 License는 정상거래시장이 존재하는 택시면허이고 시장가격을 참고해본 결과 장부가액 전액이 회
수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경우, License에 배분된 8은 나머지 자산에 재배분된다. 최종적으로 유형자산에 손
상차손 34가 배분되고 토지에 손상차손 66이 배분된다.

토지에 대한 손상차손 66은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반영된다. 유형자산에 배분된 손상차손 34는 손익에
반영된다. 한편, 유형자산과 토지에 배분된 손상차손은 미래에 손상차손과 관련된 추정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환
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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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능액의 추정에 사용된 추정치가 변동한 경우에 한하여 환입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현금유입시점이 근접함에 따른 할인
율의 단순한 변동에 근거해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 환입할 수 없다. 이전 회계연도에 현금창출단위와 관련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영업권이 아닌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을 배분할 때 자산
에 대한 손상차손환입 반영 후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과 이전 회계기간에 손상차손이 인식되지 아니하였다면 결정되었을 장부금
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한 후 장부금액은 금액은 이전 회계기간에 손상차손이 없었
더라면 재무제표에 인식되었을 순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손상차손환입은 자산이 재평가금액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환입을 일단 인식하면 향후 감가상각비는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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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KK - 손상차손환입

전기에 현금창출단위 K는 다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영업권 50 (당기손익)

토지 15 (재평가잉여금)

유형자산 20 (당기손익)

유형자산은 손상차손 인식시점에 잔존내용연수가 5년이었으며 현금창출단위 K의 시장이 K에 유리하게 변동된 결과 경
영자는 손상차손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당 회계연도에 현금창출단위 K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손상
검사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미래 기대현금흐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모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 16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으며 (당초 손
상차손 20 - 손상차손으로 인식된 장부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토지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 15를 재평가잉여금으로 계
상하였으며 영업권에 대하여는 손상차손의 환입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자산 손상차손환입여부 회계처리

영업권 No N/A
재평가된 기타자산 Yes 재평가잉여금의 증가
취득원가로 계상된 기타자산 Yes 당기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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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경과규정과시행일

IAS 36의 시행일자와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 2004년 3월 31일 이후에 체결된 사업결합과 관련된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과 무형자산

• 2004년 3월 31일 이후에 개시되는 최초 회계연도로부터 위의 영업권과 무형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전진적으로
적용

기업은 IAS 36 적용과 동시에 IFRS 3과 개정 IAS 38을 동시에 적용하고 IAS 36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IAS 36의 규정을 상기의 시행일보다 조기에 적용할 수 있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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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정된 IAS 38의영향

A. IAS 38에대한개관

IAS 38 (2004년 3월 개정)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취득일에 공정가치를 취득가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최초 인식 이후에 무형자
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내용연수가 한정된 무형자산은 기대내용연수동안 상각하고, 손상의 징후가 있으면 자산손상검사를 한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손상검사를 한다.

• 정상적인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무형자산은 동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2004년의 IAS 38개정은 무형자산회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되지 않고 사업결합회계와 관련되는 무형자산에 대한 회
계처리라는 측면과 관계가 있다. 개정 내용은 무형자산의“식별가능성”에 대한 지침의 추가, 내용연수와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진행중인 연구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결합에 관련된
IAS 38 은 기업인수과정에서의 무형자산의 식별과 인식에 관련된 요건들이다. 그러나 상각과 손상검사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개
별적으로 취득된 무형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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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 38에 대한 개관]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자산

상각하지 않음
자산손상검사

(매 회계년도 또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마다)

상각함
자산손상검사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내용연수가 유한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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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취득일의인식과측정

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다.

• 기업이 통제가능한 자원이다.

•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다.

•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 또는 다른 권리로부터 발생된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다는 요건을 충족한다. 기업으로
부터 분리가능하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처분, 임대가 가능하거나 그 자체로 또는 관련 계약이나 자산, 부채와 함께 교환될 수 있
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적인 식별가능성이 법적권리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적권리는 기업이나 또는 기업의
다른 권리나 의무들로부터의 분리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통제가능성(Control)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통제가능성 요건이 만족되는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자원에 부가된 법적권리를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전
문지식은 기업에게 그러한 지식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주는 면허나 상표권 등에 의해 보호된다.

기업결합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항목 모두가 개별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을 인수할 때 지불가능
한 금액을 산정할 때 매수자는 여러가지 요소(자원을 포함하여)들을 따져볼 것이다. 하지만, 조립인력과 같은 자원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결합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자원을 영업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 특정한 개인 또
는 그룹이 갖고 있는 숙련된 기술이나 자원은 대체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보통 그러한 기술이
나 자원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또는 그룹)의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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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LL - 무형자산의 식별

L기업은 포도밭과 양조장을 취득하려고 한다. 구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L은 유형자산이 아닌 다음의 항목들을 고
려한다.

• 와인제조자의 기술과 경험

• 양조장에서 생산된 와인의 브랜드네임

• 양조장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병입기술에 대한 특허권

와인제조자의 기술과 경험은 개별적인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업은 자원이라고 간주되는 동 기술과
경험을 위해서 와인제조자를 충분히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와인제조자는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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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환경에서는, 다른 자산들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시 LL의 브랜드네임의 가치). 그러한
상황에서도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하다면 영업권과 분리하여 개별적인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관련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과 무형자산을 단일자산으로 함께 인식할 수 있다.

IAS 38은 IFRS 3의 예시부문(Illustrative Examples)에 있는 마케팅관련 무형자산, 고객관련 무형자산, 예술관련 무형자산, 계
약관련 무형자산, 기술관련 무형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함께 인식가능한 식별가능무형자산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
고 있다.

최초인식시 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피매수자의 재무제
표에 인식되지 않았던“진행중인 연구 및 개발”과 같은 항목들이 기업인수시 매수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매수자의“진행중인 연구 및 개발“은 IAS 38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결합으로 인한 무형
자산으로 인식한다. IFRS 3에는 그러한 무형자산의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으며, 국제회계기준 위원회는 IAS 38의
일반적인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사용하여 사업결합시 취득한 피매수자의“진행 중인 연구 및 개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한
다고 결론도출근거에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IAS 38은 기업결합으로 취득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취득일 현재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들이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그 자산에
대하여 지급하였을 금액으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를 결정하는데 객관적인 시장에서 경험이 있는 평가자의 조언을 참고할 수 있다.

IAS 38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다. 게다가, IAS 38은 무형자산이 유한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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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 L은 와인의 브랜드네임을 개별적인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브랜드네임
은 유형자산과 분리될 수 없더라도, 브랜드네임 자체로 처분하거나 유형자산과 함께 임대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른
자산들과 분리 가능하다.

특별한 병입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소유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에 개별적인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시 MM - 무형자산의 인식

기업 M 은 제조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동 제조회사는 용지와 용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용수에 대한 권리는 땅
을 처분하지 않고는 판매할 수 없다. 용수에 관한 권리가 개별적으로 처분될 수 없다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기업들은 기
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시 이러한 권리들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들은 동 거래를 통해 취
득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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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 영업권과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
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무형자산이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동 권리가 분리가능하지 않거나, 분리
가능하지만 유사한 자산의 교환거래가 없었던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러한 상황은 실무에서 아주 드물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가치결정의 지침은 이 책의 Section V에서 찾아볼 수 있다.

C. 취득일이후의측정

무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내용연수가 유한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동안 상각해야 한다. 또한 자산손상의 징후가 발견
되었을 때마다 자산손상검사를 수행한다. IFRS 5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사업' 규정에 따라 무형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
된 날 또는 무형자산이 제거된 날에 상각을 중단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거나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액이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잔존가액을 인식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최소한 매 회계연도 종료일에 재검토한다. 만약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이 미
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시기와 소비형태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
여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이러한 변경은 IAS 8에 따라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IAS 36 에 따라 최소한 매년 또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Impairment test)를 수행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은 재평가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법은 정상
거래시장에서 식별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정상거래시장은 거래되는 항목들이 동질적이고, 거래
의사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항상 존재하며,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거
래시장은 드물지만 무형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존재 가능하다. 특정관할에 대한 택시 면허(Taxi licences)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만약 특정 무형자산을 재평가법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동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거래시장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게 된다면, 동 자산은 정상거래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된 금액에서 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표시한다. 자산
손상의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IAS 36에 따라 자산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개발된 무형자산 중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의 징후가 발견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IAS 36에 따라 자산이 사용가능해질 때까지 매년 자산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진행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적 지출 중 연구단계와 관련된 지출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한
다. 왜냐하면,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며 동 연구단계에서의 성과는 일반
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단계와 관련되는 후속적 지출은 기업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면 자
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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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 및 기타자원의 이용가능성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개발단계는 연구단계에서 획득한 지식을 기업에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무형자산으로 개발하는 단계이다.

D. 경과규정과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31일 이후에 유효하게 성립된 기업결합으로 인해 취득한 모든 무형자산과 2004년 3월 31일 이후에 개
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든 무형자산에 적용한다. 기업이 IFRS 3과 IAS 36을 상기 날보다 조기에 도입한다면 이 기준도 조기적
용하여야 한다.

개정된 IAS 38 최초 도입일에 모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재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재측정은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
정적인지에 대한 고려도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의
효과는 IAS 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예시 NN - 진행중인 연구개발에 대한 회계처리

N기업이 연구소를 취득하려 한다. 동 연구소는 의학연구기법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취득일 현재 동 연구소는 두개의 프
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하나는 입증된 치료법을 이용하여 상업화할 수 있는 알약을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정한
화학적 물질의 질병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조사하는 것이다. 취득일에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기업결합에서 취득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후속기간 중에 IAS 38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첫 번째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개발비 지출액은 자본화하고,
동 자산은 자산손상의 징후가 존재한다면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후
속적 지출은 발생한 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개발비의 인식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그
이후 지출은 자산화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개발비로 인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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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사업결합목적을위한공정가치결정

A. 무형자산의공정가치결정

IFRS 3과 IAS 38을 적용하는데 있어, IASB는 결론도출근거에서, IAS 22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사업결합시 취득한 자
산의 상당액을 영업권에서 분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사업결합관련 회계기준의 변경은 취득시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수
와 빈도가 갈수록 증가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더 이상 영업권이 상각되지 않는 회계모델 하의 취득 이후 회계처리가 적절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IASB의 의도는 IFRS 3의 문단 67에 다음과 같이 강조되어 있다. 문단67에서는,“매수회사는 회계기간 중 유효한 매 사업결합
때마다 다음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 (h) 영업권을 인식하게 한 요소들에 대한 설명 - 영업권과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은 각각
의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 및 그러한 무형자산 가치들이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없는 이유”.

따라서, IFRS 3 적용의 의의는 영업권과 분리된 다른 무형자산의 인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에 있다. 취득시, 이러한 무형자
산들은 식별되고,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잠재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IAS 38의 문단 119에 소개되어 있으며, IFRS 3의 예
에서도 SFAS 141‘사업결합’에서 열거한 바와 유사하게 무형자산을 열거하고 있다.

IAS 39는 공정가치의 분류체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상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시장가격
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적정한 평가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류체계의 기술은 금융상품을 평가하는데 보다 유
용하며, 사업결합이나 무형자산을 평가하는데 까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IASB는 사업결합 회계처리 관련 Phase II 논의 중,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를 일시적으로 승인하였다.

• 1단계 - 만일 측정기준일 혹은 측정기준일에 근접한 날짜에 동일 자산/부채를 거래하는 시장에서 가격이 관찰되는 경우,
공정가치는 이와 같은 가격을 참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2단계 - 만일 측정기준일 혹은 측정기준일에 근접한 날짜에 유사한 자산/부채를 거래하는 시장에서 가격이 관찰되는 경
우, 공정가치는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가격을 참조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3단계 - 만일 1단계 및 2단계가 적용되지 않으면,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한다.

IAS 39 분류체계는 가능하다면 2단계와 같은 수정된 시장가격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IAS 39의 AG69-AG84
문단의 공정가치 분류체계는 위에서 언급한 분류체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많은 경우, 사업결합에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데 의존할 수 있는 관찰가격이 있는 동일 자산이 존재할 가
능성이 희박하다. 이와 같은 직접비교가 가능한 가격이 있을만한 예로는, 특정 시장에서의 택시 라이센스와 어업권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자산들의 경우, 법적 본질 (예를 들면, 특허권 및 라이센스), 사용의도, 경제적 내용연수, 현금흐름 패턴, 위험 및 기회 등을
참조하여 2단계 방식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찰 가능한 가격이 존재하는 유사한 자산을 식별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무형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은 거의 드물며, 대부분의 자산 취득은 개인별 거래이므로 관찰 가능한 가격과 같은
정보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취득한 자산을 평가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관찰 가능한 시장가격에서 조정
하는 것 역시 매우 주관적이며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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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IFRS 3의 적용을 위한 무형자산의 평가는 3단계의 기타평가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를 평가하는데 있어 적절한 평가 방식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가능하다면, 공정가치를 구하는데 있어 1가지 이상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공정가치를 평가하는데 있
어 상호검증등과 같은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다.

무형자산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법
무형자산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
용되는 가정은 시장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무형자산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 시장 접근법(Market methods): 최근 유사시장에서 일어난 유사 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참조하거나 벤치마킹 하여 무형
자산의 가치를 평가(1단계 및 2단계와 부합)

• 이익법(Income methods): 해당 자산을 소유함으로 인해 비롯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근거로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
가. 주요 이익법은, 로열티 계산법(Relief from royalty: 해당 무형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라이센스를 빌려 영업한다고 가
정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 초과 이익법 (혹은 관련된 방식인 할증 이익법)등임.

주: 원가기준 접근법(Cost-based methods)1이 자주는 아니지만 때때로 무형자산 평가시 사용된다. 하지만, 결론도출근거인
IAS 36 BCZ29문단에서“IASC는 대체원가 접근법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데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언급하
고 있다.

추가적인 분류체계로 혼용(‘Hybrid’) 방식이 있는데, 혼용 방식에 따르면 위의 방식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혼용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동일한 분류체계에 속한 요소들을 결합한 방식이다. (예를 들면, 이익법 하의 로열티 계산법 및 회피비용, 원가기
준 접근법 하의 대체비용과 기회손실 합계액)

회계기준은 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은 설정해 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무형자산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일반 평가 관행을 근거로 아래에 몇 가지 중요 요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 신빙성(Credibility) - 평가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이론 및 상업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 객관성(Objectivity) - 방법의 선택과 관련해서 주관적인 적용 정도와 방법론의 지적인 정확성 정도 사이의
상쇄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평가자는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융통성(Versatility) - 표준화된 접근법이 다양한 기업들, 산업들 및 무형자산 분류기준에 걸쳐 적용되면
신뢰성이 강화될 것이다.

• 계속성(Consistency) 평가방법론은 매 회계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계속된 적용이 평가의
갱신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 신뢰성(Reliability) 평가법은 입증할 수 있어서, 다른 평가자 들도 유사한 평가 원칙을 사용하여 과정을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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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련성(Relevance) 선택한 평가 근거 및 방법론은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실용성(Practicability) 방법 및 근본 매개변수는 명확하고, 실제 적용하기에 비교적 용이해야 한다.

평가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 요소 중의 하나는 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평가자는 평가 실행을 하기 위해 채택
된 접근방식과, 사업에 중요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접근방식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유효성에 입각하
여 적절한 평가 방법론 및 필요로 하는 정보를 평가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사업에 미치는 중요성 및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해당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형자산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과정
위에 열거한 방법들은 평가자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식별하고 대조하는 몇 가지 절차들을 포함한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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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도식1 : 무형자산평가

• 개관 : 사업이 속한 산업 및 국가
• 회사 : 영업, 재무, 고객, 납품업체들
• 고객정보 : 예측자료, 내부문서, 법률문서

• 취득사유
• 가능한문서(이사회 발표자료, 취득계약서)
• 인식 및 식별 요건 충족여부
• 이와같은 무형자산에 대해 회계기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지?

• 재무 및 시장 데이터의 통합
• 내용연수 추정 : 유한 / 비한정
• 선택한 평가방법론의 적용
• 추가 / 상세 조사 : 데이터 출처
• 예측에 대한 민감도 분석
• 보고 / 제출

• IAS 36 / IAS 38 / IFRS 3 가이드라인
• 이용가능한 정보
• 거래상 관행 / 평가자의 경험
• 이용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 다른 평가방법상호검증

기회원가＋비용
비교가능 기업들
혹은 거래들

원가
이익법

(Income methods)
시장접근법

(Market methods)

평가방법 선택

자산평가

무형자산식별

배경연구

회피원가

로열티 계산법 초과이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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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가치 접근법(Market value method)
유사 시장가치 방법론 하에서는, 무형자산의 가치는 최근 거래가 이루어진 유사 자산의 가격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이 방
법론은 이론적으로 선호되는 방법이다: 신빙성, 객관성, 관련성(평가근거가 되는 것이 공정가치이므로)을 충족한다.

IASB discussion에 따르면, 이 방법을 따르는 기업은 유사 거래와 기업이 회계처리하고자 하는 거래 사이의 인식가능하며 계량
화 가능한 차이를 참조해서 적절히 조정을 해야만 한다. (만일 차이를 계량화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기업은 3단계 측정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방법론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 유사 거래 및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해 외부로 공시된 정보가 희소하기 때문에 실무적용을 하기에는 제한적이다.

• 평가대상 무형자산과 시장의 거래가 충분히 비교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기가 힘들 수 있다.

유사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보다 빈번히 일어난다.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 기초자산으로부터 무
형자산에 기인한 가치를 분리하는 것은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평가자는 거래구성요소 중 유용한 자료들을 종종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이 매각될 때의 이익승수는 무형자산의 이익을
자본화할 때의 적절한 비율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될 것이다.

이익법(Income methods)
무형자산의 이익기준 평가방식은 다음의 두개의 명확한 요소로 구성된다.

• 무형자산으로부터 기인한 현금흐름(혹은 이익)의 식별, 분리 및 계량화

• 이러한 현금흐름(혹은 이익)의 자본화

주요 이익법으로는:

• 로열티 계산법; 그리고

• 초과 이익법 (Excess earnings) 등이 있다.

로열티 계산법
원칙: 기업의 무형자산의 가치는 해당 무형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라이센스를 빌려 영업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
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곳: 특허받은 기술, 특허받지 않은 기술(노하우), 브랜드

적용단계

• 로열티율과 관련하여 가격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유사 자산과 관련된 라이센스 계약을 조사한다.

• 적정 로열티율을 결정 하기 위해 해당 자산의 장점 및 중요성, 그 자산을 소유한 기업에 전반적으로 공헌하는 정도를 분
석한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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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티율 혹은 로열티율의 범위를 선택한다.

• 해당 무형자산에 귀속가능한 일련의 미래 이익에 로열티율을 대입한다.

• 세후 로열티율을 구하기 위해 적정 한계세율을 적용한다.

• 위 단계로 구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위험 조정할인율로 할인한다.

이슈사항

•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타용도로 사용할 때의 가치 및 소유로 인한 위험이 상이함을 고려해야 한다.

• 시장증거에 근거한 로열티율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엄격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약간의 로열티율의 변화도 해당
자산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적정 로열티율의 범위를 구하기 위한 요소로는 해당 자산의 강점/약점 및 경쟁 자산 등을 들 수 있다.

• 적용할인율의 결정문제
- 기업에 적용되는 할인율
- 현금창출단위(Cash-generating unit)에 적용되는 할인율 (현금창출단위의 크기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반
영할 가능성이 있다.)

-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할인율 (전체사업과 비교했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높은 위험에 기인하여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초과 이익법(Excess earnings)
원칙: 기업의 무형자산의 가치는 무형자산을 사용하지 않은 동일 사업과 비교했을 때 무형자산을 사용함으로 인해 달성하는 증
분이익을 자본화 하여 결정되거나,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자본화 한 가치에서 동 이익을 창출하는데 공헌한 모
든 다른 자산들에 대한 이익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곳: 고객관계, 특허받은 기술, 특허받지 않은 기술(노하우), 브랜드

두가지 접근법

• 손익기준 (무형자산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얻은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추정)

• 대차대조표 기준 (무형자산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현금창출단위의 자본 이익율을 비교)

적용단계

• 현금창출단위의 정상이익 수준을 예측한다.

• 현금창출단위의 유형 및 무형자산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제적 이익을 구하기 위해 적정한 위험 조정 수익율을 순자산가액
에 적용한다.

• 현금창출단위의 정상(Normalized)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적정이익을 차감하여 초과 이익(Excess earnings)을 구한다.

사업결합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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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도출한 초과 이익을 적정한 위험 조정할인율로 할인한다.

이슈사항

• 유사한 무형자산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련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

• 할인율 추정

• 한가지 사업이 여러 가지 무형자산을 사용한다면, 초과 이익을 어떻게 다수의 무형자산에 배부하는가?

• 다른 무형자산에 대한 적정 이익율은 무엇인가?

B. 현금창출단위(Cash-generating unit)의 회수가능액결정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평가
IAS 36의 자산손상 평가 기준에 따르면 당 기준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야 한다. 회수가능액이란 순공정가치(Fair value less costs to sell)와 사용가치(Value in use)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하에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IAS 36은 자산손상과 영업권손상 모두에 적용한다. 아래의 내용은 주로 영업권손상에 적용하지만, 많은 내용이 자산손상에 역시
적용할 수 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자산가치는 (a) 해당 자산 소유자에게로의 미래현금흐름과 (b) 이 현금흐름의 시점 (c) 해당 시점에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실현
과 관련된 위험의 함수라는 것이 가치평가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평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가지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주요방법은:

1. 이익 환원법(Earnings capitalization) (시장 접근법(Market approach)); 그리고

2. 이익 접근법 -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s)(“DCF법”)이다.

일반적으로 한가지 이상의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자산이나 기업의 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다수의 가치평가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 접근법은 순공정가치를 평가하는데 적합하고, 수익 접근법은 사용가치를 평가하는데 알맞은 방법이다. 시장 접근법과 수익
접근법에 관하여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시장 접근법(The market approach)
이 방법은 예상하는 미래의 투자수익, 이 투자수익이 실현되는 시점, 해당 시점에서 예측되는 수익의 실현에 관련한 위험과 같은
자산가치평가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실무적으로 파악해 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특정 사업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추정되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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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에 시장에서 사용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시장승수(Earnings multiple)를 곱하여 동 사업이나 현금창출단위의 가치
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익에 대한 시장승수와 자본화 계수(Capitalization factor), 이 두 용어는 상호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가치평가대상의 고유한 두가지 요인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

1. 미래의 유지 가능한 이익(예; 유지가능이익(Maintainable earnings)); 그리고

2. 가치평가대상에 대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투자 수익률(위험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한)이 반영된 상기 이익에 대응되는 자본
화 계수

상기 두 변수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회계, 재무적 지식뿐만 아니라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유지가능이익을 평가하는 전
통적인 방법은 최근 보고서와 최근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치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 시점의 경영성과에 대한
신뢰성있는 지표가 되며, 미래의 경영성과를 추측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의 결과치들이 예외적이거
나 비반복적인 항목들을 포함하거나 과거에 발생한 적이 없는(또는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사건들을 중요하게 반
영하고 있다면 신뢰성있는 지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현금흐름과 회계이익간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시점의 차이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익 혹은 자본 성격의 회계이익 모두
주주들에게로의 현금흐름이 될 것이다(배당이나 시세차익의 형태로). 따라서 회계이익을 현금흐름에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치평가의 근거로써 활용할 수 있다.

현금창출단위의 가치는 예상되는 미래의 이익과 관련하여 시장의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하
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사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시장승수(예를 들어, 매출액, EBITDA, EBIT, PE 승수)와 비교 가능한 인
수, 합병 거래에서 사용된 승수들이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승수들은 공통적으로 유사업종에서의 투자에 대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투자수익률과 향후 예상되는 수익의 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승수를 선택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되는 기업간의 유사
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기 이익에 대한 시장승수를 산출하는데 사용한 유사기업들이 현금창출단위와 직접적으로 비교가능 하지는 않을 것이
다. 따라서 상기 승수들(예를 들어, 매출액, EBITDA, EBIT, PE 승수)의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며 해당 승수가 유의미한지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유한 차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정, 특히, 개별 기업의 고유한 예상 성장률과 위험 등이 고려되어야 이익
에 대한 유의미한 시장승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상장기업의 최근 주가나 비교대상이 되는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투기
적인 입찰 경쟁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이러한 투기적인 매수자에 의한 입찰금액이 최종적인 거래금액에 큰 영향
을 미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시장접근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현금창출단위의 가치평가에 사용할 적절한 이익에 대한 시장승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이익접근법(Income approach)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익접근법은 DCF법이다. IAS 36에서는 전통적인 DCF법을 포함한 여러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
다.

DCF법은 특별하게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포함한다:
1. DCF법은 회계이익이 아닌 현금흐름에 근거한다. 회계 이익은 일반적으로 비현금 요인들(예, 감가상각비)을 포함하는 반

면에 현금흐름은 (순수하게) 자본 제공자들에게 배분가능한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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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CF법은 미래의 경영성과 예측과 관련된 불확실성(위험)을 반영하여 미래의 수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을 사용한다.

IAS 36, Appendix A는 이익접근법 사용에 있어서 현재가치 평가에 주요 요소로 다음을 제시한다.

a) 개별 기업이 해당 자산으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현금흐름 또는 일련의 미래 현금흐름

b) 해당 현금흐름의 크기와 시점의 변동에 대한 예측치

c) 현재의 무위험 이자율로 계산된 화폐의 시간가치

d) 해당 자산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부담함에 따른 비용

e) 기업이 해당 자산으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에 있어서 시장에서 고려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기타요인들

IAS 36 Appendix A는 DCF법을 통한 현재가치 계산에 있어서 두가지 접근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전통적인’방식은 (b) - (e) 를 할인율에 반영하는 것이다.

•‘예상현금흐름’방식은 (b), (d), 그리고 (e)를 위험이 조정된 예상 현금흐름에 반영하는 것이다.

미래현금흐름의 추정(Estimating future cash flows)
IAS 36은 미래현금흐름에 추정에 관한 일련의 요구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1.  현금흐름은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잔여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
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추정한다;

2.  이 때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현금흐름은 경영자가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이나 재무 예측치를 기
초로 추정한다);

3.  이러한 재무예산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4.  최근 재무예산의 대상 기간 이후에 대한 성장률은 일정하거나 계속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며, 이러한 성
장률은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을 하는 국가 및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5.  미래현금흐름은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 성능의 향상과 같은 사유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입이나 유출을 포
함해서는 아니된다.

특히 5번 사항은 현금흐름추정에 포함할 합리적이고 적합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관해 조심스런 고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할인율
예상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데 사용되는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미래현금흐름에 포함되지 않은 위험을 반영하여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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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산의 사용가치 평가에 있어 어떤 방식을 채택하였는가(전통적인 방식 혹은 예상현금흐름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할인율은
현금흐름에 이미 반영된 위험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이를 포함할 경우 가정들의 효과가 이중계산될 것이다).

할인율은 세전(Pre-tax)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할인율은 기업이 해당 자산(혹은 현금창출단위)으로부터 예상하는, 또한 투
자자들이 유사한 현금흐름크기와 시점, 위험요인들을 갖춘 투자자산에 대해 요구하는 수익률이어야 한다.

할인율 추정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다:

• 유사 자산에 대해 최근의 시장에서의 거래에 내재된 수익률;

• 서비스 잠재력(Service potential)과 위험이 유사한 단일의 자산(혹은 자산들의 포트폴리오)을 보유한 상장 기업의 가중
평균자본비용; 혹은

• 현금창출단위의 고유한 위험만이 반영된 가중평균자본비용

세후(Post-tax)할인율의 세전(Pre-tax)할인율로의 전환
세전 현금흐름을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는 것은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는 것과 동일한 결론을 얻을 것이다.

개별 현금흐름에 대한 세금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세후 할인율에 표준세율을 이용하여 조정한 것이 세전 할인율과 반드시 일치하
지는 않는다. 대신에, 세후 할인율에 미래현금흐름들의 크기와 시점을 감안한 조정을 가함으로써 세전 할인율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두 가지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할인율들은, 예를 들어 가중평균자본비용, 일반적으로 세후 할인율이다.

2.  기업이 세후 할인율을 기준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세전 기준으로 수행한 손상검사의 결과와 일치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세전 할인율의 추정은 쉬운 것이 아니다. 단순한 세후 할인율의‘그로스업(Grossing-up)’은 세금 현금흐름(Tax
cash flows)의 패턴이 세전 영업현금흐름의 패턴과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전 할인율은 현금창출
단위에 속한 자산들이 속한 세무 환경(Tax status)과 세금 현금흐름의 시점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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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자주물어보는질문 (FAQ)

주의: 여기에서는 IFRS 3 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의 구체
적인 사실 사례에 대해 전문적인 지침을 얻기 위한 대안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질문 1. 용역에대한보상대가로주식을발행한경우와매입가액대가로발행한주식의구분

질문
사업결합 후 12개월 마지막 날에 가득한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부여하는 계약이 IFRS 2에 적용되는지 혹은 적용이 면제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은?

답변
매수 결합 시 우발대가로 발행한 지분증권이 현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보상금액인지 혹은 구 주주에게 지급한 매수가격의 일부인
지 결정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완벽한 판단 및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우발대가가 (1) IFRS 3 하에서 취득한 기업의 매수가격 조정인지 혹은 (2) IFRS 2에 따라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상 등인지 결정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아래 항목들이 모든 기준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계속 고용과 관련된 요소들, 이를테면:
- 계속 고용과 우발대가와의 상관관계 - 고용 해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우발 지급 조항은 우발 지급이 종업원 보
상보다는 추가 매수가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척도가 될 수 있다.

- 요구되는 계속 고용 기간 - 만일 필요 근속기간이 우발 지급기간과 일치하거나 더 길다면 이 사실은 우발 지급이 종
업원 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 보상의 수준 - 우발 지급을 제외한 종업원 보상이 매수 및 피매수기업을 합한 주요 임직원들의 보상과 비교해서 합리
적인 수준이면, 이는 우발 지급이 종업원 보상이라기 보다는 추가 매수가격임을 나타낸다.

• 주주의 구성과 관련된 요소들:
- 우발 지급은 종업원 여부와는 별개로 기존 주주에게 동일하다 - 기업결합 후 종업원이 되지 않는 매도 주주들이 종업
원이 되는 매도 주주들과 주당 동일한 우발지급(Contingent payments)을 받는다는 사실은 사업결합 후 종업원이 되
는 매도 주주들에게 지급한 우발 지급의 증분 가치는 종업원 보상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 계속 주요 종업원으로 재직하려는 매도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관련 금액 - 만일 매수 기업의 대부분의 주식을 보
유하게 될 매도 주주가 기업결합 후 기업의 주요 임직원으로 계속 재직한다면, 이러한 사실은 기업결합 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이익 분배 조정안 임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우발 지급과 관련한 문단을 넣게 된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계약의 실질(Substance of arrangement)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일 취득일 지급한 계약금(Initial consideration)이 피 취득기업의 평가금액 범위의 가장 낮은 금액을 근
거로 하고 있으며 우발 공식(Contingent formula)이 그러한 평가 접근법과 관련이 있다면, 이 사실은 우발 지급은 추가 매수가
격 임을 말하는 것이다. 대안으로, 만일 우발 지급 공식(Contingent payment formula)이 과거 이익 배부 계약(Profit-sharing
arrangement)과 일치한다면, 이 사실은 계약의 실질은 종업원보상임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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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 지급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공식(Formula)는 계약의 실질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익의 5배를 지급한
다는 우발 지급은, 그 공식이 피 취득기업의 공정가치를 정하거나 확인하려는 것을 의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 이익
의 10%를 지급한다는 우발지급은 이익 배부 계약(Profit-sharing arrangement)을 의도하는 것이다.

고용기간 달성의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항은 종업원 보상으로 보아야 하는 강력한 척도이며, 그러한 조항은 관련 계약이 IFRS
2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질문 2. 사업결합이불확실할때직접취득원가의회계처리

상황
20X5년12월31일 현재 X기업은 Y기업을 매수하기 위해 협상 중에 있다. 당일, 기업 X는 실사 및 변호사비와 같은 직접비로
500,000을 지급했다. 이 금액들은 취득이 이루어지면 취득관련 직접비로 포함이 가능할 것이다.

질문
20X5년12월31일 현재 500,000은 X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기표해야 하는지?

답변
기업 X는 20X5년12월31일자로 500,000 지급액이 자산인식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계획된 사업결합
거래의 실현가능성(Probability)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만일 기업이 거래의 실현가능성을 연구하는 초기단계에 있거나, 다른
대안들을 고려하고 있다면, 실현가능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기업이 사업결합을 시작하기로 일시적으로 결정
을 내렸고, 다른 대안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상태이며, 실사와 같은 활동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 실현가능성 조건을 충족시키
는 것이다. 만일 거래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면(Probable), 500,000 지급액은 협상 결과가 확실해질 때까지 이연되어야 한다. 만
일 사업결합을 중단하기로 결정되면, 지출 비용은 즉각 비용화 되어야 한다.

질문 3. 재고자산으로계상할금액판단

질문
제조회사의 재고자산을 평가하는데 고려해야 할 일반원칙들은 무엇인가?

답변
피취득기업은 3가지 다른 종류의 재고자산을 보유할 것이다: 완제품, 재공품, 원재료. 이러한 재고자산들의 금액을 산정하는 일
반적인 원칙은 취득자가 취득일 이후 취득한 재고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만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구매가
격을 완제품 및 재공품에 배부할 때, 판매가격에 아래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거로 평가되어야 한다:

• 완성시점까지 비용, 적용 가능 하다면;

• 처분비용; 그리고

• 판매노력(Selling effort) 그리고 취득이후 거래종료 노력(Post acquisition completion effort)과 관련된 합리적인 이익
충당금(Profit allowance)

일반적으로, 피매수기업의 장부가액을 취득한 재고자산의 원가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피매수기업의 원가는 정상
판매과정을 통해 피매수기업이 인식할 제조이익(Manufacturing profit)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이익은 재고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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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된 공정가치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재료는 취득일 현재 교환가치(Replacement cost)로 평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조나 보관을 통해서 가치가 증대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원재료의 교환가치는 사업결합 기준일에 결정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유형의 재고자산(제품, 재공품 및 원재료)을 평가하는데 있어 적절한 분류기준에 따라 평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질문 4. 완성시점까지비용, 처분비용, 그리고합리적인이익충당금(Profit allowance) 결정

질문
취득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완성시점까지 비용, 처분비용, 그리고 판매노력을 위한 합리적인 이익 충당금(Profit allowance)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답변
제품과 재공품을 평가하는 데에는 (a) 적용할 수 있는 공정 완료시까지 원가, (b) 처분 원가, 그리고 (c) 취득이후 거래종료 노력
(Post acquisition completion effort) 및 판매노력(Selling effort)을 위한 합리적인 이익 충당금(Profit allowance)과 같은 사
항들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재고자산의 성격, 피매수기업의 생산 과정의 성격

• 피매수기업과 피매수기업이 속한 산업의 역사적 재고자산 회전율

• 정상 이익 충당금(Normal profit allowance) 및 회전율 관련 산업 통계지표

• 피매수기업에 의해 이행되었거나 취득자에 의해 이행될 판매망 및 판매기술의 특징 (만일 중요하게 차이가 난다면)

소매거래의 경우, 처분원가에는 취득한 재고자산의 재고자산 입고 및 관리비용, 창고비용, 배급비용 등을 포함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관리비등의 간접비등을 취득시 상품에 배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질문 5. 정상시장이존재하지않을때, 구매한무형자산의평가

질문
정상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구매한 무형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에는 어떤 예들이 있는지?

답변
출판산업에서 관련 예를 찾을 수 있다. 각각의 발행인란(Masthead)은 독창적이므로, 발행인란과 관련하여 활성화된 시장은 존
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발행인란은 최근 영업이익에 배수를 기준으로 종종 거래가 되고 있다. 배수는 발행인란이 사용되는 산업
혹은 지리적 위치를 근거로 결정된다. 발행인란에 11배수가 적용되고, 신문이 기업결합 전에 1백만단위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고
가정하자. 이런 단순화된 예에서, 발행인란의 공정가치는 11백만으로 추정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배수가 적절한지와 배수가 적
용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고려되어야 한다.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기업은 적
절한 검증을 받은 평가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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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매 회계기간말의무형자산내용연수(Useful lives) 평가

질문
기업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관련하여 매 회계기간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가?

답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결정에 있어서 기업은 매 회계연도에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유한한(Finite) 내용연수를 지닌 무형자산

• 잔여 상각기간(Remaining useful life)을 수정할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여 잔여 상각기간을 평가한
다.

• 무형자산이 비한정(Indefinite)의 내용연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무형자산은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

• 이와같은 평가에 의해 비한정의 내용연수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 무형자산은 더 이상 상각하지 않을 것이며, 상각하지 않
는 다른 무형자산들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될 것이다.

• 무형자산이 비한정의 내용연수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감가상각액은 환입되지 않는다.

비한정(Indefinite)의 내용연수를 지닌 무형자산

• 사건이나 상황이 비한정의 내용연수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평가한다.

• 무형자산이 지속적으로 비한정의 내용연수를 지닌다면, 이에 대해 회계기간 중 일년에 한번 자산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무형자산이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무형자산은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평가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 무형자산은 추정되는 잔여 상각기간 동안 상각될 것이며,
손상의 징후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손상검사를 포함하여 상각하는 다른 무형자산들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 될 것이
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결정에 있어서 그 자산이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최초의 내용연수 결
정에 이어, 기업은 잔여 상각기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최초의 결정에서 변경되었거나 변경중인, 후속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판단과 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부 사건이나 상황은 기업이 즉시 대응 가능한 개별
적이고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사건일 것이다(예를 들어, 법규의 변경(Change in regulation)). 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은 기
업에게 보다 시간을 두고 신중한 관찰과 적절한 고려를 요구할 것이다(예를 들어 진부화(Obsolescence), 경쟁(Competition),
수요(Demand)). 무형자산의 고유한 성격, 개별 기업의 고유한 상황이 다양하므로, 각 회계기간에 기업이 행하는 무형자산 내용
연수 평가절차도 다양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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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지분법적용투자자산(Equity method investments)과 관련한영업권(Goodwill)

질문
지분법적용투자자산과 관련한 영업권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가?

답변
IAS 28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와 관계회사의 순자산 중 투자회사의 지분 해당액 간의 차이 부분은 상
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장부가액에서 포함된 영업권이 독립적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IAS 36에 의한
영업권 손상검사 요건을 적용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투자자산 총액에 대하여는 IAS 36에서 자산손상의 징후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가
액을 비교함으로써 IAS 36의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질문 8: 사용예정없는무형자산의취득

질문
기업인수를 통해 상표(Trademark)를 취득하였다. 하지만 해당 상표는 직접적인 경쟁사 중 한 곳의 로고를 담고 있다. 상표 취
득시, 기업은 이 로고를 사용할 의도가 없는 상태이다. 

기업이 이 로고를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답변
그렇다. 로고는 라이센스되거나 법적 권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등 독립적으로 분리 가능하다. 로고 취득을 통해, 기업이 해당 경
쟁사들의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경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IAS 38.12와 IAS 38.21의 조
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무형자산은 인식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기업이 로고를 사용할 의도가 없다면, 로고를 기존의 현금창출단위 배분하여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며, 기업이 로고를 영
업 프로세스에서 제외시킨다면, 그 자체로 현금창출단위로 인식 가능할 것이다. 로고와 관련한 현금유입은 없지만, 취득직후 매
각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Fair value less costs to sell)가 무형자산 인식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
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자산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 하여야 한다. 
내용연수는 시장에서 그 로고의 보유가 유효한 기간이 될 것이며, 이는 미상용 중인 로고는 그 가치를 빠르게 상실할 것으로 보
이므로 그 내용연수 역시 상당히 짧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이 다른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를 지니고 로고를 취득하
였으므로 그 자산을 미래에 매각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고, 잔존가액(Residual value)은‘0’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은
자산의 총 장부가액에 대해 내용연수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이는 단일의 회계기간에 불과할 수도 있다.).

질문 9: IFRS 최초채택시 IFRS 3으로의전환

질문
A기업은 200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IFRS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전환일은 2004년 1월 1일이다. A기업
은 2003년 10월 31일 B기업을, 2004년 3월 15일 C기업을, 2004년 7월 17일 D기업을, 2005년 2월 15일 E기업을 매수하였
다.

위 거래 중 IFRS 3에 따라서 200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사업결합 -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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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C기업과 D기업의 기업결합거래에 대하여 재작성 하여야 한다. 전환일(Date of transition)(2004년 1월 1일) 이후의 모든 기업
결합거래는 IFRS 최초 재무제표일(2005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회계 요건을 충족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기
업 매수의 경우에는 거래가 IFRS 적용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IFRS 3에 의해 회계처리 할 것이다. 

B기업 매입의 경우에는 기업이 IAS 36과 IAS 38의 요건을 동 매수일자부터 유효하게 적용한다면 재작성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IFRS 3, IAS 36, IAS 38 적용시 필요한 가치평가와 기타 정보들을 B기업 매수일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A기업이
B기업 매수거래를 재작성하지 않을 경우 IFRS 1 Appendix B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IFRS를 적용하는 최초 재무제표에 동
매수거래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질문 10: IFRS 기존적용기업의 IFRS 3로의전환

질문
A기업은 IFRS 3의 요건들을 조기 적용하지 않은 IFRS 기존 적용기업이다. A기업은 2003년 10월 31일 B기업을, 2004년 3월
15일 C기업을, 2004년 7월 17일 D기업을 매수하였다.

위 거래 중 200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IFRS 3에 따라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답변
D기업 기업결합은 200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IFRS 3에 따라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A기업은 IFRS 3
의 조기적용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영업권 상각 중단과 영업권 상각액의 제각과 같은 전환에 따른 회계처리들은 2005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회계연도 이후의 기업결합거래부터 적용될 것이다.

사업결합 -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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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IFRS와 US GAAP의 비교

IASB의 사업결합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목표 중 하나는 사업결합회계처리에 있어 미국과의 국제적인 통합(Convergence)에 있
다. 그 결과 IFRS 3의 제정, IAS 36 및 IAS 38의 개정을 통해 사업결합회계처리에 있어 US GAAP과 IFRS사이에 존재하는 여
러가지 차이점을 제거하는 것이다.

IFRS 3과 SFAS 141 ‘사업결합’및 SFAS 142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은 유사하지만, IASB와 FASB가 지속적인 통합 프로
젝트의 일부분으로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차이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본 섹션은 이러한 US GAAP과 IFRS사이에 남아있는 중
요한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A. 사업의정의

IFRS 3에서 명시된 사업(Business)에 대한 정의는 US GAAP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의와 다르다. US GAAP상의 정의는
IASB에 의하면 사업으로 고려되어야만 하는 모든 활동 및 자산의 의미를 포함하지 못한다. 다음의 사항들은 IFRS 3에서 인정되
는 사업인 반면 US GAAP상으로는 사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항이다.

• 영업권이 발생한 거래는 사업 이전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IFRS 3의 가정;

• 사업이 단독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IFRS 3 요건의 부재; 그리고

• 주요한 계획된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개발 활동은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는 IFRS 3 요건의 부재

B. 매수법의적용

사업결합원가의 측정일자
SFAS 141에 따르면, 사업결합원가는 거래의 공표시점에 측정되어야 하는 반면 IFRS상에서는 사업결합원가는 인수시점(즉, 인수
자가 피인수자를 통제하는 시점) 또는 사업결합을 구성하는 여러 차례의 거래가 있을 경우, 각 거래의 교환시점에 측정된다. 이
러한 차이는 IFRS와 US GAAP상에서 사업결합원가의 차이를 발생시키게 되는 데 특히, 상장주식이 취득대가의 일부로 발행될
경우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발행된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는 거래가 공표된 시점과 인수자가 통제권을 획득한 시점 사이에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Phase II “사업결합”프로젝트에서 발표될 것이며, FASB는 IFRS 3에 포함되어 있는 인수시점의 요건과
통합시키겠다고 공표했다. 

사업결합원가의 배분
회사가 사업결합과정에서 진행중인 연구 및 개발프로젝트를 인수할 경우, 진행중인 연구 및 개발프로젝트는 US GAAP과 IFRS
에서 공히 취득대가의 배분시 포함시켜야 한다. US GAAP에 따르면, 그 금액은 그 자산의 사용 의도와는 관계없이 즉시 감액처
리 해야 한다. 반면, IFRS 3에서는 동 금액은 피취득기업의 장부에 계상되어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다만, 필요한 경우 및 동
개발에 의한 자산의 사용 가능하기 전까지의 매 회계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결합 -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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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F 95-3 ‘사업결합 시 매수와 관련된 부채의 인식’에 따르면, 인수시점에 피취득자의 부채가 아닌 특정부채는 최초 인수 시
특정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인식한다. 구조조정충당금(Restructuring provision) (종업원 해고 및 재배치와 관련된 충당
금 포함)은 그 구조조정을 위한 계획의 성격, 시점 및 구체성에 대한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인식된다. 충당금으로 인
식되는 금액은 그 계획으로부터 발생된 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원가 또는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피취득자의
계약의무로부터 발생된 항목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US GAAP은 IFRS 3에서 인식되지 못하는 최초 취득시의 몇가지 구조조
정충당금의 인식을 허용하고 있다.

소수주주지분(Minority interests)
US GAAP에 따르면 회사는 해당되는 자산에 대해 취득자의 지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하나, IFRS 3에 따르면 회사는 전체자산
의 공정가치를 인식하며 소수주주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부분 또한 비례하여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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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OO - 진행중인 연구 및 개발프로젝트의 인식

기업 O는 기업 P를 인수한다. 취득시점에 기업 P의 순자산공정가치는 500이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10인 진행중인 연
구 및 개발프로젝트도 함께 인수될 것이다. 인수대가는 550이다. 

IFRS US GAAP

자산으로 인식한 진행중인 R&D 10 10

인식한 영업권 40 40

진행중인 R&D와 관련된 즉각적인 비용화 - 10

US GAAP상 10으로 인식된 진행중인 연구 및 개발프로젝트는 즉시 비용화되어야 한다. 사업결합이 종료된 후 순자산은
IFRS상으로는 550이고 US GAAP상으로는 540이다.

예제 PP - 소수주주지분의 인식

회사P는 회사Q의 60%를 인수한다. 회사Q의 인수시점의 순자산가액은 1,000이고 공정가치는 1,200이다. 각각의 처리
는 다음과 같다.

IFRS US GAAP

인식된 순자산가액 1,200 1,120(1)

외부주주지분 480(2) 400(3)

(1) = (60% × 1,200) + (40% × 1,000)
(2) = (40% × 1,200)
(3) = (4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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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
SFAS 141에 따르면,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채무의 순자산가액에서 원가를 초과하는 인수자 지분은 특정 비
화폐성 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비례하여 감소로 처리한다. 그 이후, 남아있는 초과분은 특별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다음의 자산가액은 회계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 금융자산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은 제외함)

• 근시일내에 처분예정 목적으로 인수한 자산

• 이연법인세

• 선급연금비용

• 기타유동자산

대조적으로, IFRS 3은 사업결합의 항목들에 대한 공정가치를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그 재검토로부터 발생된 초과분은 손익
계산서에 즉시 손익으로 인식한다.

C. 손상검사요건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해 현금창출단위의 식별과 관련된 IAS 36의 요건은 결국 SFAS 142상에서 식별되는 보고단위가 아
닌, IAS 36상의 현금창출단위들의 식별을 말한다. SFAS 142는 보고단위를 영업부문보다 낮게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한하
고 있다. 반면, IAS 36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금창출단위는 US GAAP상에서 보고단위보다 낮은 수준으로
식별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IAS 36에서 현금창출단위의 정의는 SFAS 142에서 허용되는 것 보다 낮은 수준에서 손상검사를 위
한 단위를 설정한다. 동일한 특성을 지닌 사업으로 구성된 SFAS 142의 보고단위는 경영진이 내부보고목적을 위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단위를 고려하여 하나의 단위로 집계되어 다루어진다. SFAS 142와 IAS 36은 보고단위/현금창출단위가 부문별 보고
단위(Reportable segments)보다 높은 수준인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업권의 손상검사
SFAS 142에 따르면, 영업권의 손상검사 방법은 IAS 36에서 요구하는 것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SFAS 142의 경우 두 단계로
수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보고단위에 대한 공정가치는 IFRS와 유사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보고주체의 공정가치는 보고주체의 (부채를 포함한)장부가액과 비교된다. 만약 보고주체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치를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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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QQ - 손상검사를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회사Q는 다양한 잡지를 출판하는 회사이다, 사업부문별 보고목적으로 회사는 '스포츠잡지' 부문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에
내부적으로 보고할 목적으로, 부문별 보고서는 각각 주요 스포츠 부문별(예 : 사이클)로 준비되고 있다. 수정된 IAS 36에
대한 예제에서 보듯이 IAS 36상에는 사이클부문의 각 잡지 제목(Magazine title)이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간주된다. 반
면 FAS 142 상에는 사이클 잡지부문 전체가 손상검사를 위한 보고주체를 형성한다. IAS 36상으로는 영업권이 세부적
으로 관리가 될 경우 잡지제목별 수준으로 손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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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검사를 위한 두번째 단계를 수행한다.

두번째 단계에서, 내재된 영업권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결합의 최초인식시점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정
가치를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에 귀속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회사는 미인식된 자산 및 다른 항목에서 손상차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동 테스트의 단순한 수행으로 미인식된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는 못한다. 결국 내재된 영업권
의 공정가치는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영업권의 장부가액과 비교된다.

상각대상 무형자산의 손상검사
SFAS 144 ‘Accounting for the Impairment or Disposal of Long-lived Assets’에 따르면, 손상검사시 비할인 현금흐름
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내용연수가 긴 유무형자산 뿐 아니라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도 해당된다. IFRS 3에 따
르면, 특정자산에 대해 손상의 징후가 있을 경우, 동 자산은 IAS 36에 따라 손상검사를 실시하되 사용중인 가치를 산정하기 위
해서 할인된 현금흐름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손상징후 발생시 손상차손의 인식이 US GAAP보다는 IFRS에서 더 많이 이
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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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RR - US GAAP상 손상요건의 예

1단계 US GAAP 2단계 US GAAP

유형자산 1,100 유형자산 1,200

영업권 400 상표권(미인식) 50

1,500 1,250

부채 (200) 부채 (200)

장부가액 1,300 1,050

보고단위의 공정가치 1,200 보고단위의 공정가치 1,200

1단계 손상금액 (100) 영업권의 내재된 공정가치 150

영업권의 장부가액 400

손상차손 250

감액 산정이 IFRS기준으로 시행될 경우 주목해야 할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본 분석을 위해 US GAAP상 보고단위
와 IFRS상 현금창출단위는 같다고 가정한다.).

(1) 현금창출단위의 부채는 본 단위의 장부가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본서의 Section III의 part C에서 논의된
바임.).

(2) IFRS는 2단계로 가지 않고 손상은 1단계에서 산정되며, 그 금액은 300이다(장부가 1,500 - 현금창출주체의 공
정가치 1,200). 그러나, IFRS 목적상 공정가치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위에서 산출된 공정가치(1,200)와 다
를 것이다.

(3) 2단계에서, US GAAP접근방법은 현금창출단위가 손상검사시점에 사업결합으로 인수된다면 인식할 모든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결정함으로서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인식된 상표권은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 동 금액은 IFRS에서는 계산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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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의 환입
IAS 36은 영업권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손상 환입의 징후가 있을 경우 손상차손 환입을 허용한다. 이러한 환입은, 최초 손상
인식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한 추정의 변경에 따른 결과이다. US GAAP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상차손의 환
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업결합 - A guide to IF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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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 공시 사항 체크리스트

IFRS 3은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보다 요구되는 공시수준을 상향조정하였다. Appendix B에서 관련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IFRS 3은 아래와 같은 공시목록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당 회계기간 및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사업결합의 특성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당기 혹은 과거 회계기간에 발생한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당 회계기간에 인식된 이익, 손실, 오류수정 및 기타 조정사항
의 영향

• 당 회계기간의 영업권 장부가액의 변동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IFRS 3은 현재 및 과거 사업결합과 관련된 좀더 포괄적인 공시정보를 요구하고 있
다. 이와 관련된 필수 공시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단, 아래에서 언급된 항목이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시 목적
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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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3
관련문단 IFRS 공시사항 체크리스트 Yes/No/N/A

67(a) 사업결합에 포함되는 모든 회사의 이름 및 상세내역은 모두 공시되었는가?

67(b) 취득일이 공시되었는가?

67(c) 의결권있는 취득한 지분증권의 지분율이 모두 공시되었는가?

67(d) 사업결합에 귀속시킬 수 있는 직접원가를 포함한 사업결합원가와 당해
원가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모두 공시되었는가?
지분증권이 결합원가의 일부로서 발행되거나, 발행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공시되었는가?

• 발행주식수 및 발행할 주식수

• 지분증권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 결정근거. 주식교환일자에 지분증권
의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
공시가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시가
격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공정가치 산정시 사용한 주요 가정 및 공시
가격과 해당 지분증권의 차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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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3
관련문단 IFRS 공시사항 체크리스트 Yes/No/N/A

67(e) 사업결합 결과,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영업의 자세한 내역(해당 영업의 내용,
최근의 실적치 및 예상되는 처분시기 등)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졌는가?

67(f)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로 구분하여 인식한 금액은
공시되었는가? 그리고, 가능한 경우, 취득일 이전의 해당 자산, 부채의 장부
가액도 공시되었는가? 후자의 내용이 공시되지 못한다면, 그 사실이
공시되지 못한 이유와 함께 공시되어야 한다.

67(g) 취득에 소요된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공정가치 분이 재무제표에 인식되
었는지 여부와 해당 초과분이 손익계산서 어느 부분에 인식되었는지에 대해
공시되어 있는가?

67(h) 영업권 계상시 인식한 취득원가 상세내역은 공시되었는가?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및
그러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를 포함) 
혹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초과분에 대한 상세내역이 공시되었는가?

67(i) 취득일 이후에 취득자의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피취득자의 손익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었는가?
이러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68 당기에 이루어진 여러 사업결합들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결합들을 합하여 상기의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 승인일자 사이에 일어난 사업결합에
대한 정보도 공시되어야 한다.

69 최초의 회계처리가 잠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상황이 발생한 원인과
함께 동 사실이 공시되어야 한다.

70 가능하다면, 아래의 정보는 모두 공시되었는가?

- 당기에 이루어진 모든 사업결합의 취득일이 기초라고 가정하는 경우
결합된 기업의 수익

- 당기에 이루어진 모든 사업결합의 취득일이 기초라고 가정하는 경우
결합된 기업의 손익

이러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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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3
관련문단 IFRS 공시사항 체크리스트 Yes/No/N/A

73(a) 당기 또는 전기에 이루어진 사업결합에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나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당기에 인식한 손익이 결합기업의
영업실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목적적합성을 가질 만한 크기 또는 성격인
경우, 그 손익의 금액과 설명이 공시되었는가?

73(b) 이전 회계기간의 사업결합에 관하여 그 회계기간 말에 잠정가치로 최초
회계처리한 경우, 당기에 인식한 잠정가치 조정에 대한 금액 및 설명이
공시되었는가?

73(c) ‘IAS 8’에 의해 당 회계기간에 인식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또는 우발부채에 대한 오류수정과 관련한 필수 공시사항 및 동
자산, 부채 등에 배분된 금액의 변동에 대한 내용이 모두 공시되었는가?

75 기초와 기말사이의 영업권 잔액의 변동사항은 모두 공시되었는가?

- 기초잔액: 영업권 취득가액, 영업권 손상차손누계액

- 당기 증가: 추가 취득한 영업권가액(단, ‘IFRS 5’에 따라 매각예정
자산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영업권은 제외)

- 이연 법인세 인식으로 인한 조정액

- 사업부 매각으로 인하여 제거된 영업권 가액

- 당기 손상차손 해당액

- 당기 환율변동으로 인한 변동액

- 기타 당기 변동액

- 기말잔액: 영업권 총장부가액, 영업권 손상차손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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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공시사례

주석 20: 사업결합

20X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연도에 대한 재무보고 (단위: 천)

회사가 종합적인 유통사업을 취득한 결과, 제품제조부분에 대한 유통부분이 필요이상으로 중복투자되어 향후 일부가 매각될
예정이다. 회사는 매각이 20X6년 6월 30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결합 - A guide to IFRS 3

취득한 사업이름 주요활동 취득일 취득한 지분율(%) 취득원가

Finance Limited 금융회사 2005년12월15일 100 549

Minus Limited 유통회사 2005년5월30일 100 1,122

1,671

Minus     Finance  

사업결합원가의 구성 (단위: 천) (단위: 천)

현금 100 400

토지와 건물 300 -

발행된 지분증권들(1) 710 141

직접 귀속되는 취득원가(2) 12       8 

1,122 549 



67

사업결합 - A guide to IFRS 3

Minus Finance            

공정가치 취득전의 장부가액 공정가치 취득전의 장부가액

(단위: 천) (단위: 천) (단위: 천) (단위: 천)

취득된 순자산

유동자산

현금 300 300 150 150

매출채권 492 492 50 50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 - 300 300

무형자산 50 - - -

유형자산 404 367 100 95

유동부채

매입채무 (96) (96) (50) (50)

충당금 (37) (37) (10) (10)

비유동부채

우발부채 (15) - (27) -

차입금 (58) (58) - -

취득한 순자산 1,040 968 513 535

취득시 영업권(3) 82 -

취득할인(4) - 36

1,122 549                

(1) Minus Limited의 취득시 50,000주의 보통주가 주당 14.20의 공정가치로 발행되었다. Finance Limited의 취득시 10,000주의 보통주가
주당 14.10의 공정가치로 발행되었다. 양 취득에서 공정가치는 취득일의 보통주에 대한 시장가격 종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2) 사업결합원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직접원가는 취득계약과 실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법률원가와 회계원가이다.

(3) 영업권은 Minus Limited의 취득 시 발생했다. 영업권에는 다음 요소들이 반영되었다.

• 회사는 취득의사결정에서 Minus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능력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 아니다.

• 회사는 Minus 유통시스템의 통합성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Minus가 보유한 추적소프트웨어는 인식될 수 있지만, 전 사업에 걸
쳐 동 시스템을 보유하는 데 귀속되는 가치는 신뢰할 만하게 측정될 수 없었다.

(4) Finance Limited의 취득시 인식한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 중 회사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 36,000은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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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s Limited 와 Finance Limited의 취득일 이후의 이익은 각각 155,000과 23,000이다.  Minus Limited와 Finance
Limited의 취득이 2005년 1월 1일에 발생했다고 가정시의 연결된 실체의 총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2,000,000과 768,000이다.

Finance Limited취득시, 취득일에 유형자산의 평가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취득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는 완
결되지 않았다. 동 불확실성은 20X6년 4월 30일까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 사업결합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공시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적인 정보의 공시를 가져오
는 사건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공시사항들은 이후 사업연도에 고려되어야만 한다.

• 당기 또는 전기에 이루어진 사업결합에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나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당기에
인식한 손익이 결합기업의 영업실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목적적합성을 가질 만한 크기 또는 성격인 경우, 그 손익의 금
액과 설명

• 이전기간에 발생한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인식된 잠정적인 가치에 대한 조정금액과 이에 대한 설명

•‘IAS 8’에 의해 당 회계기간에 인식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또는 우발부채에 대한 오류수정과 관련한 필수
공시사항 및 동 자산, 부채 등에 배분된 금액의 변동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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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20X5 20X4   

(단위: 천) (단위: 천)

기초장부가액

총액 98 100

손상차손누계액 (15) (5)

83 95

증가 82 -

이연법인세 인식 - -

처분 - -

손상차손 - (10)

환율변동 3 (2)

기타 - -

기말의 장부가액

총액 183 98

손상차손누계액 (15) (15)

16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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